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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적 경건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심판

의 날이 가까워옴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

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임을 압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

우리라

(마태복음 10장 15절)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
구 수단 삼아

2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직장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는가? 가장 최근 직원, 동료, 

또는 고객에게 진심 어린 감사 편지를 보내거나 진정성 있게 고마움을 나타내

기 위해 선물을 보낸 적이 언제였을까? 너무 오래 전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최근 200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자. 감사

를 표하는 상사가 더 성공적일 것이라는 점에 거의 모든 이들이 동의했다. 그

러나 실제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

듀크대학 정신의학 교수이자 듀크대 의료센터 의사인 무랄리 도라이스와미 

박사는 훌륭한 리더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조직이나 직

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돼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말한다(Why Thanking 

Employees Can Make for a Better Leader?).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내린 지 3주가 지났다. 아직까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상반된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절대적인 대대수인 

미국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는 설문 조사가 드디어 

나왔다. 향후 ‘2016 대통령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될 뿐

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양분시킬 정도로 그 여파를 짐작할 수 없

는 동성결혼 합헌… 

바나 리서치는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자마자 이틀간에 걸쳐

(6월 27-28일)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1,012명에게 

집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반응을 물었다(3.1% 오차율, 95% 

신뢰도). 따라서 다음과 같은 9가지 사실들이 발견됐다

(Christians React to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8 Key Findings). 

1. 미국인들 대부분의 의견이 갈라져 있

다. 

동성결혼 합헌 판정이 미국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증거를 이번 설문 조

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거의 반절

에 가까운 미국인들(49%)이 연방대법원의 

판정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43%는 반대

하고 있고 그리고 7%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 사회가 분열내지 양

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동성결혼 합헌이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 설문 역시 긍

정적(37%), 부정적(40%)으로 분명하게 갈

라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의 도덕

적 정당성에도 52%가 옳다고, 43%는 잘못

된 것이라고, 그리고 연방헌법으로 보호돼

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52% vs. 38%로 갈

리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의 법제

적 인정은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인들의 의견은 

분명하게 갈리지만 실제적인 차원에서 동

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응답했다. 

62%가 동성결혼 법적 인정은 필연적인 문

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주

의자들은 예외다. 31%, 정확하게 미국인들

의 평균치 절반에 해당되는 복음주의자들

만이 그렇다고 바라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연애자들이나 이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이 자신들이 “혐오/증

오 범죄”의 대상이기에, 흑인들의 민권 운

동의 연장선상에서 ‘평등권’을 주장하는 논

리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5%가 1960년대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과 

동성연애자들의 사랑할 권리 자체를 비교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신앙/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연방대

법 판정을 많이 지지하지 않는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

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지를 밝히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믿는 신앙/믿음대로 사

는 사람이, 분명하게 동성결혼 합헌에 반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모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거나 문화적으로 따라

야 할 추세이기에 신앙을 영위하고 있는 사

람들(43%)과는 달리, 주중이나 주일에 교

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크리

스천들(28%)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

다. 

 

4.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크리스천들보다

도 단연코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믿음이나 신앙대로 사는 크리스천보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은 절대 동성결혼 합헌 판정

을 반대한다(94%). 

<3면으로 계속>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노고와 

도움에 대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뿐”이라며 당연시 여긴다. 또는 직원 

보상 프로그램이 추가적인 노력에 대

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가정한다. 그

러나 회사에서 머그컵을 하나 더 받

는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

고 있다는 메시지로 직원들이 받아들

일까?

이와 관련해 과학적인 연구가 일반

적인 통념을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3년 심리학자 로버트 A. 에

몬스와 마이클 E. 맥컬로우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3개의 그룹이 비교됐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했던 일을 주 1

회 기록했다. 두 번째 그룹은 짜증이 

났거나 불쾌했던 일을 기록했다. 세 

번째 그룹은 단순히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모든 사건을 기록했다. 10주가 

지난 뒤에 첫 번째 그룹은 훨씬 더 낙

관적이고 목표 지향적이었을 뿐 아니

라 병원에 내원하는 빈도가 낮아졌

고, 운동하는 횟수는 늘어났다.

그 이후 잇따른 연구에 따르면 감

사의 정도가 커지면 행복감이 높아지

고, 재정 결정 및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경제 조사보고서에서는 행복한 사람

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점이 증명됐

다. 최근 구글은 4000명의 직원을 무

작위로 선정해 지디엔에이(GDNA)로 

명명한 연구를 시작했다. 직원의 행

복감이 어떻게 업무 몰입도를 유발하

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다.

직장 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

니다. 고마움의 표시가 숙면을 취하

게 해주고 기분을 더 좋게 해준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나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마움의 표

시는 놀랍게도 전반적인 건강과 미래

의 질병과 관련한 위험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

고 자신이 이끄는 팀의 성공을 돕고 

싶다면 자주 다른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

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필

요가 있다. 직원에게 진심에서 우러

나온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 의미 있

을 수는 있지만 유일한 감사 표현 방

법은 아니다. 직원이 거둔 ‘작은 성공’

을 축하하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 진

심 어린 말을 몇 마디 하고, 직원을 

점심식사에 초대하는 것 역시 뜻 깊

을 수 있다.
<12면으로 계속>

바나리서치, 성인 1,012명 설문조사 통해 미국인들 생각 8가지 발표 WSJ, 듀크대 도라이스와미 정신의학 교수의 
‘감사관련 성공적 리더십’소개

동성결혼 합헌 후폭풍, 5년래 종교 자유 위험 경보 훌륭한 리더는 감사를 표현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인/터/뷰
신혜지 양(브롱스과학고 11학년)

16면

연방대법의 동성결혼 합헌 판정은 2016년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까지 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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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니파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공격의 수위

를 높이라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지난 23일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이날 이슬람국가(IS)는 아부 모함메드 알아드나니 IS 대변인을 통해 이 같

은 음성 메시지를 배포했다. 메시지에는 또 라마디 서쪽의 하디타가 곧 IS

의 지배에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IS는 이날 “우리는 성월인 라마단의 도래를 축하한다”면서 “이번 라마단

을 맞아 순교자가 되기를 열망하라”고 독려했다.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에서 더 많은 공격을 감행하라고도 촉구했다. 

라마단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에게 이슬람경전인 ‘

코란’을 가르친 것을 기리는 성월이다. 올해는 지난 18일에 시작됐으며, 매

년 시작일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 기간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물 섭취

를 금하며 각종 금욕을 강조한다. 평화를 강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분

쟁을 하다가 이 기간만큼은 갈등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IS는 지난

해도 라마단 기간을 활용해 자신들의 전략을 펴는데 집중했고, 올해도 오

히려 이 기간 공격을 감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금식과 절제를 통

해 경건을 다지는 라마단마저도 IS의 투쟁 수단이 되고 있는 현상을 보도

했다(Triple Attack On Three Continents May Signal ISIS Ramadan 

Strategy).

지난 6월 26일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튀니지의 휴양지 수스. 리우 임

페리얼 호텔 부근의 공공 해변에서 

검은 반바지와 T셔츠 차림의 라피

크 엘 첼리(20)가 잠시 주변을 둘러

보다가 하얀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

댔다. 해변은 유럽에서 온 수십 명의 

관광객 차지였다. 엎드려 선탠을 하

거나 아이들과 노는 사람들도 있었

다. 

엘 첼리는 해변에서 느긋이 쉬려

는 여느 현지인과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비치 파라솔에는 공격

용 자동소총이 숨겨져 있었다. 관광

객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나 관광객

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

다. 호텔 입구로 뛰어 들어가며 계속 

총을 쐈다. 호텔의 튀니지인 종업원 

와엘 우니는 그가 로비에서 튀니지

인 경비원 1명의 목숨을 살려줬다고 

IB타임스에 말했다. 독일인 부부를 

뒤쫓아 가면서 경비원에게는 발을 

겨냥해 총을 쐈다. 그 광란으로 37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우

니는 “튀니지의 이슬람국가(IS) 대

원은 리비아나 시리아에 있는 그들

보다 덜 무섭다”고 말했다. “적어도 

이들은 튀니지인은 죽이지 않는다.” 

비슷한 시간에 중동과 유럽에서

도 테러 공격이 있었다. 쿠웨이트 시

티의 시아파 사원에서 자살폭탄테

러가 발생했고, 프랑스 리옹에선 미

국인 소유 회사의 공장에서 괴한이 

고용주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참수했

다. 3건의 테러 공격이 세 대륙에서 

3시간 안에 발생했다. 

IS는 그중 쿠웨이트 자폭테러만 

자신들의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2건도 이전의 IS 공

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 6월 26일의 

동시다발 테러는 IS의 라마단 공세

와 관련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불

러일으켰다. 이슬람 단식 성월 라마

단은 6월 17일 시작됐다. IS는 라마

단 기간에 동조세력의 총궐기를 촉

구했다. 

이번 테러 공격의 용의자들은 전

부 현지인이며 테러단체에 연루된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인물

이었다. 그들은 ‘외로운 늑대’(lone 

wolf,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프로필

에 들어맞는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극단주의 무장 단체에 합류하지 않

고 자국에서 테러를 감행하는 세

포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공격은 

IS가 뜻이 맞는 ‘외로운 늑대’들에

게 라마단 동안 세계 도처에서 독

자적인 공격을 촉구한 데 대한 화

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셰이크 아부 무함마드 알-아드

나니 IS 대변인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음성 성명에서 “라마단을 

세계의 무슬림에게 승리의 달이 

되게 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의 

쿠파르(이교도)에게 참사와 패배, 

치욕의 달이 되게 하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이 3건의 

테러는 IS가 세계 전역의 ‘외로운 

늑대’들에게 자국 내 표적을 공격하

도록 부추기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미국 워싱턴 소재 근동정책연구

소의 IS 전문가 앤드루 태블러는 “

앞으로 외로운 늑대들의 공격이 여

러 나라에서 동시에 감행될 수 있다

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사건”이라

고 말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는 매우 어렵다. IS는 시리아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원격 

조정해 현지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

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IS는 혼돈

의 힘을 널리 퍼뜨릴 수 있다.” 

IS 라마단 공세의 전략적 목적은 

복합적이다. 시리아에서 진행 중인 

군사 공격은 IS가 빼앗긴 지역을 탈

환하려는 힘의 과시를 의미한다. 동

시에 소위 IS 수도인 시리아 라카가 

쿠르드족 민병대의 강한 압박을 받

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테러 공

격을 다른 나라로 널리 확장하고 있

다. 

또한 IS는 종교적 표적을 공격함

으로써 이 지역에서 종파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 쿠웨이트처럼 지

금까지 안정을 유지했던 나라들을 

위태롭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미국 

전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혼

돈에 빠진 나라는 IS가 ‘전쟁이 치열

해지고 있으니 모든 무슬림이 단결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에 

안성맞춤이다. 

IS의 라마단 공세는 지난 6월 25

일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날 IS

는 주요 공격 목표인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를 급습해 민

간인 200여 명을 학살했다고 알려

졌다.                     <3면으로 계속>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뉴스위크, 금식 절제 기간 맞아 3개 지역 IS 공세 보도

시론

사슴나무골에서(19):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미국의 독립기념일(Indepen-

dence Day)은 한국의 광복절

과 같은 날로 7월 4일(Fourth of 

July)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 미

국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식민지

로 분할 통치되고 있었는데, 그

중 13개 식민지자치주들이 소위 

대륙의회를 구성하고 1776년 7

월 4일 마침내 자주 독립을 선언

한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미

국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이름으로 독립

된 국가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독립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독립 기념일에는 전

통적으로 폭죽놀이와 시가지 행진, 카니발과 바비큐, 박람회와 콘

서트 등의 기념행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문

에 걸고, 공화, 민주 여야 정당이나 인종을 떠나 모두가 “하나님이

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를 노래하며 그야말

로 온 미국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통적인 소중한 미국의 가치기준들을 하나 둘 

씩 상실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

톤에서는 흑인 교회에 백인 우월주의 청년 하나가 총을 들고 나타

나 무차별적으로 담임목사를 비롯한 흑인 성도 9명을 사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종

차별 혐오범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 연방대법원에서

는 미국 헌법의 근간과 전통적 가치관을 송두리 채 뒤집어엎는 엄

청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

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허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언약적 관계가 아니

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극도의 도덕적 윤리적 타

락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다처제까지 허용 받

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은 모든 교회들

과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어린 간절한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

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독립한지 올해로 239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간 자

유 민주주의의 이상향이자, 기독교 신앙의 천국과 같은 나라로 여

겨질 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의 동경과 부러움을 받아 

온 나라였습니다. 지구촌 어느 구석에서도 분쟁과 고통이 있는 곳

이 있으면 정의로운 이름과 명분으로 달려가서 전쟁과 도움을 마

다않는 흑기사요 막강한 수퍼맨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

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

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나 중산층의 몰락, 높은 실업율, 치솟는 교

육비와 상대적으로 열악해가는 교육 시설과 예산, 제조업의 붕괴

와 해외로의 탈주로 인한 지속적인 기업의 도산, 건강 의료보험 제

도의 실패로 전반적인 헬스케어 시스템의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

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위에 이제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통적 가치마저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국 정신에 근거한 전통적 가

정마저 그 존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같

은 세상 마지막 때의 타락과 혼란의 모습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이러한 예견된 변화에 대

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무서운 변화를 깨닫지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마치 도적처럼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

어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동요되지 말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

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24장).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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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들” 부추겨 
동시다발적 테러 공격...“순교자 되라” 촉구

튀니지 테러 제2의 용의자 체포했다면 배경 밝힐 단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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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를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목회를 ‘성공

했다, 실패했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은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

패를 재는 가늠자가 제각각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반적 인식은 많

이 모이고 건물이 방대하고 예산이 많은 교회를 대형교회로 그리고 성공목회라고 지

칭한다.

솔직히 목회란 성공이나 실패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현장에 얼마나 최

선을 다했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대형교회가 되기까지는 때

와 장소를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각고의 희생이 밑거름

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과 절망의 언덕을 넘어야 했고, 아픔과 시련의 계곡을 건너야 

했다. 그렇게 일궈낸 성공을 난도질하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목사다운 목사

5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의 경우 지역 환경과 여건 때문에 성장장애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50명을 올곧게 양육하고 청지기로 키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돌

파구가 열리고 성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의 신앙과 최선을 다하는 

열정에 의해 좌우된다. 교인이 50명이라는 이유로 양육과 돌봄을 내팽개치고 목양을 

소홀히 한다면 50명도 점차 감소되기 마련이다.

대형교회 목사라고 큰소리쳐도 안 되고 소형교회 목사라고 몽니를 부릴 필요도 없

다. 그런 면에서 목사의 자기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는 26세 되던 해 가을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임직 후 선배 몇 분을 

인사차 방문했다. 평소 존경하던 선배에게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고 일해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시지요”라고 했더니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시오”라고 

말해주었다. 필자는 일평생 그 말을 뇌리에 새긴 채 지울 수가 없었다. 사람다운 사람 

찾기가 힘들어졌다.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도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리더십이 

흔들이고 교회가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것은 목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덜 된 사람들 

때문이다. 물론 반기독교 집단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공격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기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목회자로서 ‘다움’을 지키는 것이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회의장으로 가고 있었다. 회의 책임자로서 그날 다루어야 할 서류들을 뒤

적이며 보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필자를 바라보며 “실레합니다만 혹시 목사

님이세요?”라고 묻기에 “아, 네. 그렇습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교인이세요?”라고 되물

었다. 그러자 “아닙니다. 저는 교인도 아니고 손님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라고 대답하

였다. 이에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줄 아셨습니까?”라고 묻자 “분위기가 목사님이

신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다. 예기치 않은 대화였지만 천만다행이다 싶었다. 그때 필

자의 인상이 조폭두목이나 절도 도피범으로 비치지 않았다는 것이 고맙기까지 했다.

늘 성난 얼굴, 싸우려는 몸짓, 덤빌 듯한 표정, 거친 말투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모습

이 되면 안된다. 그런 면에서 최후의 순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스데반의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격이나 생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아 태어난다. 그러나 후

천적 노력과 관리에 따라 개선도 교정도 가능하다.

내성적 성격으로 의기소침하고 대인기피증이 있는 목사가 있었다. 교인과 마주앉아 

원만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 설교 시간에도 회중석을 바라보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

보아야 하고,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담임목사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를 교회가 반길 리 

없었다. 그 교회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되던 해부터 교인들의 불평이 이 입, 저 입으로 

건너다니면서 목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마주 앉아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다가 내린 결론은 ‘갈 곳이 없다. 가본댔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된다. 그

렇다면 목사가 변해야 된다’였다. 그리고 한 가지씩 고쳐야 될 것들과 바꿔야 될 것들

을 노트에 적고 고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목회현장은 안정

되어 25년 목회를 끝으로 수년 전 은퇴했다.

자기관리(1)-목사다운 목사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원로칼럼

<2면에서 계속>

지난 1월 코바니에서 퇴각한 

IS가 6개월 만에 다시 코바니

에 침투해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그전까지 시리아에선 쿠르

드족 민병대가 약진을 거듭했

다. 지난 6월 중순 IS는 터키-

시리아 국경지대의 요지 텔아

비야드에서 밀려났다. 쿠르드

족 민병대는 터키와 라카 사이

의 IS 주 보급로를 차단했다. 

시리아의 외국인 전사들을 

연구하는 피터 반 오스테옌은 

“텔아비야드에서 쫓겨나고 쿠

르드족 민병대가 라카를 압박

하자 IS의 라마단 공세가 약간 

지연된 듯하다”고 말했다. IS 

지도부가 ‘외로운 늑대’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

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IS가 

그들을 부추기고 투쟁을 촉구

한 것은 사실이다. 

쿠웨이트시티의 시아파 사

원 자폭테러는 IS가 그 나라에

서 테러 공격을 했다고 공개적

으로 시인한 첫 사례다(AP통

신에 따르면 IS의 ‘윌라야트 나

즈드’/사우디아라비아지역 지

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에서 시아파 사원을 공격

했다고 주장했다). 6월 26일 금

요일 쿠웨이트시티에서 시아

파 신도가 가장 많이 찾는 이

맘 사디크 사원의 기도 시간에 

감행된 이 자폭테러로 최소 25

명이 숨졌다. 

반면 튀니지의 테러 공격은 

종파 갈등과는 무관하며, 국내

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

는 관광 부문을 공격해 튀니지

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의도

로 보인다. 반 오스테옌 분석가

는 “튀니지를 IS의 비옥한 온

상으로 만들려면 경제 부문을 

공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튀니지의 리우 임페리얼 호

텔은 완벽한 표적이었다. 그 호

텔의 투숙객과 종업원 다수는 

라마단을 지키지 않았고, 남녀

가 함께 해변에서 놀 수 있다.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금기

시하는 행동이다. 또 그 호텔은 

유럽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다. 

지난 3월 튀니지 수도 튀니스

의 바르도 박물관에서 무장 괴

한의 무차별 총격으로 관광객 

22명이 사망한 뒤 튀니지 관광

비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

다. 

4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관

광객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발

생하면서 튀니지의 허약한 경

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공격 

직후 벨기에 항공 제트에어플

라이가 튀니지 노선 운항을 중

지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6월 26

일의 테러 공격 3건은 국제사

회의 커져가는 걱정거리가 현

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

지 않은 IS 세포가 곳곳에 숨어 

있으며, 그들은 투쟁을 촉구하

는 목소리가 있으면 언제든 행

동에 나설 수 있고, 또 서로 공

조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 오스테옌 분석가는 “대다

수 서방 국가에 그런 세포가 

있다는 사실이 섬뜩하다”고 말

했다. “그들은 부름에 곧바로 

응한다. 또 서로 보조를 맞추려

고 IS와 연락을 취한 게 분명하

다.” 

그러나 일부 국가 지도자의 

생각은 다르다. 프랑수아 올랑

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가 

우리의 적은 분명하지만 그 점

을 제외하면 그 사건들 사이의 

확실한 연결고리는 없다”고 말

했다. 

베지 카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AFP 통신에 “튀니지

는 테러에 홀로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글로벌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IS가 두각을 나타낸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전략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분

석가들은 말했다. 

이라크·시리아의 이웃나라

만이 아니라 많은 IS 전사들의 

출신지인 유럽 국가들도 자국

의 테러를 막기 위해 독자적인 

전략을 시행했다. 그러나 그 전

략은 국지적으로만 적용되며 

서로간의 정보 공유도 제한적

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 동

안 테러 대응에서 공조의 필요

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쿠웨

이트를 ‘소중한 파트너’로 부르

며 그곳에서 IS 테러리스트 용

의자 12명을 체포한 쿠웨이트 

당국을 치하했다. 쿠웨이트는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요원 80명

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을 설

립했다. 그러나 이번 시아파 사

원 자폭테러는 그런 조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로운 늑대’ 테러리스트 대

다수는 공격 도중이나 그 직후

에 사망한다. 그러나 튀니지 당

국은 이번 총기난사에 연루된 

제2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알

려졌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실이라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독자적인 자생

테러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 

<1면에서 계속>

이 수치는 미국인 평균 43%

보다 두 배 이상이고, 믿음대로 

사는 크리스천들(66%)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미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86%). 동일한 맥락에서 동 판

결이 복음주의자들은 도덕적

으로도 부당하고, 연방헌법으

로도 보호받아서는 안된다고 

응답하고 있다(각각52%).  

 

5. 40대 미만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은 

규범이 된다.  

동성결혼, 낙태와 같은 쟁점

들에 대해서, 나이는 중요한 함

수가 된다. 그러나 40대 미만

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생

활에 따라, 이번 판정에 대하여 

불과 35%만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수치는 같은 나이 또

래 미국인들 평균이 61%에 비

하면 -26% 정도나 떨어지는 

수치다.  

같은 연배에서 명목상으로, 

문화적으로 자신이 크리스천

이라고 밝히는 젊은 크리스천

들은 무려 73%나 동성결혼 합

헌 판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결혼제도

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

의 결합"을 존중하는 면은 상

당히 빈약하다. 55%만 40대 미

만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리

스천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결혼 제도와 가치

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전면적

인 교육과 바람직한 실천을 보

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미국인들 대다수는 나이

나 신앙에 상관없이 종교적 

기관들이나 성직자들이 강요

로 인한 동성결혼 장소 임대

나 결혼집례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믿는다. 

미국인들 중 19%만이 종교

적 기관이나 성직자가 동성애 

배우자들의 결혼에 관한 모든 

부탁들을 들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신앙이 없

는 미국인들조차도, 76%가 강

요나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른 

장소 임대나 예배 예식 집례에

서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들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

들은 26%나 입법이나 행정 명

령으로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

들이 동성결혼 예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

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즈니스 사업체의 경우, 동성결

혼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하

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역시 

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인들은 종교적 단체나 

성직자가 동성애자들의 요구

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동시에 영리 목적

의 비즈니스나 사업체에 동일

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 평

균으로, 35%가 비즈니스나 사

업체가 동성결혼에 대한 혜택

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40

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44%가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믿음대

로 사는 젊은 크리스천들

(33%), 나이 든 크리스천들

(27%)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8. 나이 든 크리스천들과 보

수, 복음주의 신앙 그룹들은 

종교적 자유의 미래를 염려한

다.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

헌 판정으로 인해 미국인들 중 

거의 과반수(56%)가 향후 5년

래 미국에서 종교적 자유가 제

한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러

한 관심과 염려는 나이가 들수

록 심화된다. 40세 이상의 미

국인들 중 62%(4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45%)만이 종교적 

자유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일수록 이에 대한 

염려와 관심은 증폭된다. 40대 

미만의 믿음대로 사는 젊은 크

리스천들이나 나이 든 크리스

천들은 동일하게 77%가, 그리

고 복음주의자들 중 93%는 앞

으로 5년 동안 미국에서의 종

교적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

리를 내고 있다. 

동성결혼 합헌 후폭풍, 5년래 종교 자유 위험 경보 

IS, 라마단까지 테러 투쟁 촉구 수단 삼아



목회 초년이 무르익을 무렵 목포 

달리도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

다. 부임하기 위해 주소를 받아들

었을 때 목포 시내 한 복판에 소재

한 교회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

각했던 것은 주소지가 목포시 충무

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임 당시 섬 마을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 섬에

는 교회가 하나였는데 서로 자신들

의 마을에 건축하자는 주장으로 큰 

마을 사람들과 작은 마을 사람들의 

분쟁이 증폭되면서 교회가 나누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 섬을 오고가는 페리호는 하루

에 두 번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포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배를 타고 나가야만 했

습니다. 30분 걸리는 뱃길에서 오

른쪽 줄은 큰 마을, 반대편에는 작

은 마을 사람들이 앉아서 서로 등 

돌리고 있던 그 모습은 지금 생각

해도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서로 미워하며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이면 학생들이 모여 철야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잠깐 사택에 들어왔을 때 

긴급히 부르는 소리에 교회로 달

려갔습니다. 한 자매가 마루로 된 

예배당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습니

다. 자세히 보니 귀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는 두 명의 다른 자매들이 있었는

데 번갈아가며 귀신이 그들에게 들

어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교우 모두가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권

사님께서 비몽사몽간에 교회 앞마

당에 군부대의 트럭이 정지하더니 

군인들이 마당에 가득한 것을 보고

는 군대 귀신이 왔구나 생각하여 

교우 모두에게 비상 연락을 취하여 

전 교인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전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

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중 가사가 “

예수의 피”라는 구절이 나오면 이 

자매는 마치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나 나오는 장면처럼 혀를 길게 내

밀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주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디

에서 왔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입을 통하여 작은 마을 형

부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

다로 갈래 아니면 온 곳으로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온 곳으로 가겠

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럼 그곳으

로 가라!” 라고 명하자 자매의 몸

을 넘어뜨리고 굉음을 지르며 귀신

은 떠났습니다. 

자매는 4시간이 넘도록 죽은 듯

이 긴 잠에 들었습니다. 본래 네 자

매들이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건축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자 맏언니와 

형부는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

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들

의 형부는 큰 마을 교회에 남아 있

는 나머지 세 자매를 설득하여 자

신의 교회에 오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득이 여의치 않자 그들에

게 모진말로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

다. 그러나 세 자매는 그런 형부를 

위해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날도 

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

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날이 안 되

어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자매들의 형부

가 경운기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하

여 법적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달리도 마을에 유명한 주정뱅이 아

저씨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농노를 걸어오고 있었

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부인에게 알리게 되었는데 부인이 

와서 아무리 집으로 모시고자 애를 

써도 그날따라 말을 듣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부인은 붙들고 오랜 

동안 씨름을 하다가 농로에 쓰러진 

남편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잠이 들면 추울 것이라 생

각하여 가마니 한 장을 덮어 주었

다고 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새벽

에 일을 하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농로를 지나가던 그 자매의 형부가 

가마니를 덮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도 모르고 타고 넘었던 것입니다. 

큰 마을 교회 작은 마을 교회 할 것 

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구명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작은 마을 교우들은 

물론 큰 마을 교우들도 그 자매의 

형부를 위해 기도하고 서명 운동을 

하고 면회를 가는 등 마음을 다하

여 기도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서로 협력하였습니

다. 이런 연합의 힘과 기도로 그 자

매의 형부는 과실치사로 석방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서로 불편했

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후에 

그 자매는 신학대학에 입학하여 크

고 귀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섬마을 ‘달리교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기

억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이 뜨거워지는 것은 장년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온 교인의 믿음이 특

심했습니다. 저녁마다 있는 집회가 

있었고 학생이나 청년을 비롯한 온 

교인들의 열정적인 기도로 강대상

과 마루바닥은 성할 날이 없어 몇 

개월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만 했

습니다. 이렇듯 모든 성도들의 마

음을 다한 기도로 인해 드디어 큰 

마을과 작은 마을에는 분열이 끝나

고 화평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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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곳에

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

나 그 땅 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

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창

13:14-18) 

우리의 삶은 항상 낮은 곳에서부

터 시작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

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

은 곳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발전이 

없고 후퇴와 퇴보밖에 없습니다. 이

러한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낮은 곳에서 저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원

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43장을 보면 ‘저 높은 곳

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 했습

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지 그렇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아픔을 당하고 어

려움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

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

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고 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으로 올라갔다면 그에게는 더욱 좋

은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

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

혜가 있는 곳이지만 여리고는 유혹

과 환락과 퇴폐가 있는 곳이기 때

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같이 

유혹이 있고 환락이 있고 퇴폐가 

있는 곳보다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곳

으로 올라가기를 더욱 원하시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

겠습니다. 

오늘 본문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을 통하여 롯과 새로운 역사를 이

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당

장 눈앞의 맑은 물과 소알 평지라는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유

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

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

고 가나안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

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

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이 아

닌 낮은 곳이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높은 곳

을 향한 선택이었는데 이는 우리에

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는 곳

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낮은 곳이 아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

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

니다.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

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높

은 곳을 향하여 갈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켜야합니다. 

1. 바라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

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치 않거

나 잘못 설정하면 일대 낭패를 초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목

표를 설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

하지 않고 순전히 내 욕심 내 중심

으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

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

를 받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 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

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

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참으

로 중요 합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있을 때 

Burwood라고 하는 곳에서 현지인 

Bill이라는 호주사람하고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잠잘 때 방만 따로 쓰

고 같이 TV보고 같이 식사하고 하

면서 지냈는데, 이 Bill라는 친구를 

보니 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

기가 지금 35살이니까 5년 후인 40 

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10년 지난 

50살이 되면 어떻게 하고, 노년이 

되어서 정년퇴직하고는 노후는 어

떻게 하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습니

다. 이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

는데 우리도 주 안에서 분명한 목표

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게 생활하는 것하고 목

표 없이 지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

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이제 나는 

지금 막 결혼한 신혼생활이니까 시

간이 지난 다음에 하지 뭐’ 하고 생

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했으니 

몇 년 후에 아이를 낳고, 지금 아빠 

봉급이 얼마이니 얼마를 저축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 월세에서 전세

로, 전세에서 마이홈은 몇 년 만에 

갖겠고, 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학부형이 되는데, 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40이 되면 이렇

게 하겠고, 내가 50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분명

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막연한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

갈 수가 있습니다. 

2. 뜨거운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

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기

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

거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저 높

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

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

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

시려고 해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

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

습니다. 비가 오는 날 마당에 양동

이가 뚜껑을 덮고 있으면 아무리 비

가 많이 와도 고일수가 없듯이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내려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뚜껑

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안 됩니

다. 우리는 항상 오픈된 상태로 하

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 마음이 오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6면으로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창 13:14-18)

정요한 목사
(미주베델교회)

푸/ 른/ 초/ 장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목회 초년 (3) 

빛과 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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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사님 ,눅16:1-9절의  말씀을 읽는데 조금 이해가 안갑

니다. 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로  칭찬을 

했으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

고 싶습니다.(팔로스 버디스 에서 김춘경권사) 

A: 역사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성경 난해구절로 유

명합니다. 어쨋든 이 비유의 목적은 세상재물로   이웃(찬구)들을  

많이 구제해야 한다는 교훈의 비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비유를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비유의 부자는 토지 재산을  

가진 지주였을 것입니다.그는토지 경영 업무를 맡아 보는 청지기

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빚진자들은 아마 토지를 임대한 자들이었

을 것입니다.그들은 지주에게 년간 생산량의 일정한 양을 줌으로

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여기의 임명한 청지기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었고 그는 주인

의 재산을 탕진 혹은 낭비한다는 죄목으로 문책을 당했고  주인

은 그를 해고할 것을 통보했고 그전에 후임자가 그일을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해고된  청

지기는 떠나기 전에  회계장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속으로 이르

기를 자신은 이제 해고되면 땅을 팔만큼 육체도 강하지 못하며 

또 자존심이 강해서 구걸 할 수 도 없었습니다. 그는 생각을 거듭

한 끝에 이렇게 하면 작분을  빼앗긴 후에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라며  불의한  방법을 고안해 내었습니다. 기름100말 진 자에게는 

50말로 감해주고  밀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감해주었습

니다. 그리고는 후에 혹 내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잘 대접해 달라

는 의사표시입니다.그는 주인에게 빚진자들에게 선심을 써서 불

의하지만 자기  장래를 위해 예비책으로  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가 자기의 나갈 길  

여는데 기민하고 참으로 지혜로웠기때문에 그자체를  칭찬한 것

이지  주인에게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주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구절의 해석은  이 불의한  

재물은  재물 자체가  불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잘

못하면 이 세상 재물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여기

의 재물은 헬라어로 “마모나스”로서  금전만이 아니라  기타 이세

상 소유물을 가리킵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 재물로 가난

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비록 재물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아지며 불의한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인 그 재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친구 즉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로 사용하여야  함을 가리킨다

고 봅니다.  어떤  자들은 이 친구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가난

한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기때문입니다. 결국 본 절은 청지기가 빚진자들

에게 은혜를 끼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가난한  자들

에게  재물로서 구제의 손길을 뻗쳐야야  함을  말합니다.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우리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수 없다!”-팽팽한 정치지도자

들의 “가치관 전쟁”

미연방대법원에서 5명의 판사들

이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결정이 떨

어지자마자 동성애 운동가들은 기

쁨의 환호를 질렀지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동안 미국안의 보수 정치

인들과 주정부 판사들이 있는 주에

서는 강력한 거절의 목소리 뿐 아니

라 이미 미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다시 주정부 법으로 막는 법안

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주지사인 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은 캔사스에 있는 

종교 단체와 성직자가 종교적 신념

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

부할 수 있도록 7월 6일경 행정 명령

을 발행했습니다. 샘 브라운백은 말

하기를,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따

르지만 또한 캔사스와 미국 시민에

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를 보호

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

다. 따라서캔사스는 교회가 동성 결

혼식을 거부할 수 있고 기독교 입양 

단체가 동성부부에게 아이 입양하

는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하원 법사위원장인 

앤디 깁손(Andy Gipson)은 “미연방

대법원의 겨우 5명의 판사들의 결정

이 우리 미시시피 시민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

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결혼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 믿습니

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독교 신념을 법원이나 문

화의 변덕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라

고 말했습니다.

알라바마주 정치리더들과 특별히 

알라바마 주정부 대법원장인 로이 

모어(Roy Moor)는 그동안도 미연

방부대법원에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주중 

하나인데, 이번 결과가 나온 뒤 역시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잘

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은 다시 이 법안을 미연방 대법원에

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Obergefell v. 

Hodges 동성결혼에 대한 판결이 나

올 때까지 그리고 서명운동을 제출

하려면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므

로 알라바마에서는 동성결혼 라이

선스를 아직 나눠주지 못한다고 발

표했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주에 위치한 반기

독교/동성애운동팀인 ACLU 대표자

는 적극적으로 정치인들과 맞서서 

동성결혼 라이선스를 나눠주도록 

강요했으며, Association of County 

Commissions of Alabama는 유인검

인 판사(probate judges)에게 미연

방 대법원의 지시를 따르라는 혼돈

스러운 지시를 내려서 약간의 혼돈

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알라바마의 대부분 정치 

리더들과 법원에서는 미연방 대법

원의 판결이 비헌법적임을 강조하

며 그 판결을 따를 수 없음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

화 되기 바로 며칠 전에 신앙의 자유

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SB 2065이 

하원과 상원들의 강한 초당파의 지

원으로 통과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

습니다! 텍사스주 주지사 그렉 애보

트(Greg Abbott)가 동성결혼합법화

가 발표되는 비슷한 시기에 서명함

으로 종교의 자유 법안이 통과된 것

입니다. 이 법은 텍사스의 목사와 교

회와 종교 단체가 강제로 신앙을 위

반하는 결혼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

도록 보호해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정의 

보호 및 신앙의 자유 보호” 법안 온

라인 서명운동! 

마이크 리 상원의원(Mike Lee, 

유타, 공화당)과 랄 라브라돌 의원

(Raul Labrador, 아이다호, 공화

당)이 First Amendment Defense 

Act(S. 1588, H.R. 2802)라는 법안을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

과되면 동성결혼 합법화 된 것과 상

관없이, 동성애운동가들이나, 동성

결혼을 교회나 개인 비즈니스에 와

서 요청하는 무리한 요구로부터 미

국 전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

의 자유가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습

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서

명을 받고 있으며 아직도 서명 안하

신 분들은 tvnext.org@gmail.com

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립

니다.  

미국의 동성결혼합법화의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가?  

미국 헌법은 연방법이 “나라의 최

고의 법률”(supremacy clause)로 

설정되어 있어서 주법과 충돌이 있

을 때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역사

상 이렇게 미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적이 없었으며, 오바

마가 대통령이 된 이후 지난 7년간 

미국의 헌법까지 대통령 권리를 남

용하여 맘대로 바꾼 적도 없었습니

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연방법으로 

인정되었어도 연방대법원장인 Jon 

Roberts의 말처럼 미국의 가장 큰 

헌법까지 바뀐 것은 아니며 나머지 

4명의 미연방대법원 판사들은 결사

적으로 반대하는 법적 이유들을 기

록하였기에, 성경을 믿는 각 주의 정

치 리더들은 헌법일차수정안(First 

Amendment)으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보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힘

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의 많은 기도와 물심양면의 후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은 현재시간으

로 합법화 되었기에 교회들과 성도

들은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

날 일들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

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4가지 대안책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대

법원의 인정을 통해 ACLU와 인권단

체들은 일부로 더 많은 교회들과 신

앙인, 목사님들을 목표삼아 공격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들과 목회자

들,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도 꼭 법

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 교회/비즈니스 정관에 결혼과 

성향에 대해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적어놓아야 합니다.

2 .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결혼식은 기독교인들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일 경우에만 

허락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적어놓

아야 합니다. 

3 . 교회건물 사용에 대한 정관

(policy)도 확실하게 반경(bound-

aries)을 잘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정관, 서비

스의 운영가치관에 자세히 적어놓

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의뢰가 필

요하신 분들은 tvnext.org@gmail.

com으로 연락주시면 교회/비즈니

스 정관(document)를 만드는 전문 

기독교 변호사(attorney) 분들과 연

결시켜드립니다. 

4. 또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은 성도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

씀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

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이 혼돈시켜 놓은 그들의 마음을 다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정립시키는 것에 전력을 기울이고, 

다음세대들이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교

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현실에 입각

하여 세상속의 크리스천들의 영향

력까지 다루는 것으로 강의나 세미

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Tvnext.

org@gmail로 연락주세요.  

2016년 대선을 위한 기도와 AC-

TION 필수

  

미국은 모든 것이 법으로 통합니

다. 나쁜 법(하나님을 거역하는)과 

좋은 법(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법)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쁜 법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만” 자신들

의 욕망과 욕심의 배를 채우고자 통

과시키는 법안들이고, 좋은 법은 정

치인들이 미국의 진정한 “리더” 로

서 시민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하나

님의 법과 미국의 헌법을 존중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 통과

시키는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2016

년 대선 때 어떤 정치인들이 뽑힐지,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

도와 지식을 넓히며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미연방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의 진정한 의미와 대안! (하)

동성결혼 합법화 번복의 기회 남아있어...서명운동 해야

결혼식, 주례, 장소사용 등 교회/비즈니스 정관에 명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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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3개 국

가에 거주

하는 5개 

부족의 통

합 프로파

일. 로비-

왈 라 족 은 

가나, 코트

디부아르, 

부 르 키 나

파소의 나라들이 접하는 블랙 볼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두 

가지 별도의 집단으로 나뉘는데, 

그들 언어의 이름을 딴 로비족과 

거주지역인 와의 이름을 딴 왈라족

이다. 로비와 왈라족은 언어나 위

치, 역사, 문화에 있어서 많은 유사

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대개 

그들을 하나의 집단인 로비-왈라

족으로 묶어버린다. 두 부족은 구

르 언어의 방언을 사용하며 이것은 

니제르-콩고 어계에 속한다. 

1600년대에 왈라족은 맘프루시

에서 살았으며 다가리족과 로비족

을 통치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 

북서부의 와에 정착했다. 1700년

대 후반에 로비족은 그 지역의 큰 

부족의 압박을 받자 가나에서 현재 

위치로 이주했다. 로비-왈라족은 

더 나은 땅과 도시의 일거리를 찾

아 지금도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좀 덜한 편이다. 다른 

종족으로부터 계속되는 침략과 공

격 때문에, 로비-왈라족은 그들만

의 독특한 요새형의 가옥과 독화살 

무기를 개발해냈다. 그들은 아직도 

공격적인 민족이다. 

삶의 모습

로비-왈라족은 주로 적당한 농

지를 찾아 계속 이주하는 농부들이

다. 조, 수수, 옥수수 등의 곡물과 

얌, 스콰쉬, 콩, 후추, 약간의 쌀 등

을 재배하며, 지역시장에서 곡물, 

특히 수수로 만든 맥주를 판다. 대

부분의 가정에서는 소, 양, 염소, 닭

도 기른다. 임금을 받는 일거리가 

로비-왈라족을 가나 남부나 코트

디부아르로 끌어들이고 있다. 

농지에서 남자들은 밭의 일 대부

분을 하고 여자들은 파종과 수확을 

돕는다. 여자들은 자신의 채소밭을 

경작하며 숲에서 나는 산물을 채집

하고 땔나무를 모으고 물을 긷는

다. 또 식사 준비하고 맥주를 만들

기도 한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함

께 집을 짓는다. 

로비-왈라족은 여러 개의 건물

로 이루어진 촌락에서 사는데, 농

사를 하고 가축들을 기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착지는 넓게 퍼져

있다. 그리고 관목을 키우는 보다 

더 넓은 땅은 촌락에서 더 멀리 떨

어진 곳에 위치한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돌보며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젖을 물린다. 

아이들이 걷게 되면 비로소 인간이 

된 것으로 간주되며 적당한 무덤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젖먹이는 언

니가 돌보며 어린 소녀들은 마을 

주변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긷거나 곡식

을 빻는다. 또 남자아이들은 아버

지를 도와 가축을 몰고 다닌다. 그 

지역의 다른 부족의 소녀들과 마찬

가지로 로비의 소녀들도 아버지와 

오빠를 도와 가축 치는 일을 하기

도 한다. 

가정의 신상 앞에서 다양한 의식

이 매년 행해진다. 예를 들어 농사

철이 끝날 무렵이면 춤을 추면 풍

작을 축하하며 출산이나 결혼, 장

례가 있을 때에도 의식이 거행된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식은 비

밀 사교모임에 입회할 때 이루어

진다. 

왈라족은 장례식이나 무도회 때 

실로폰을 전문적으로 잘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로비족은 가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종족 다 모두 조상의 사당과 동물, 

신상이나 의자를 조각해 만든다. 

신앙

로비족 대다수는 전통적인 애니

미즘 신앙을 따르지만 왈라족 대부

분은 그 지역의 지배적 종교인 이

슬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들의 “개종”은 디율라족의 무슬림 

상인들이 왈라 주에 편입돼 그들의 

만데어 대신 왈라어를 사용하기 시

작하던 18세기에 일어났다. 디율라

족 무슬림들은 이어 왈라족의 일부

가 됐으며 그들에게 이슬람을 전해

주었다. 

무슬림이 아닌 왈라족은 로비족

의 것과 아주 유사한 신앙과 관행

을 가지고 있다. 이 부족들의 애니

미즘 신앙은 죽은 조상과 자연의 

사물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여기

에 경배를 드린다. 대지는 공동체

를 지켜보고 토양에 비옥함을 가

져다준다고 믿는다. 조상의 영혼은 

자손들을 지켜보고 가정문제에 개

입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 조상

의 영혼에 음식을 바치고 잘 돌봐

야 한다고 믿는다. 영혼을 잘 달래

지 않게 되면 굶주리고 불만을 갖

게 돼 악령으로 변하게 된다고 한

다. 애니미즘 숭배자들은 또 동물

과 사물에 있는 영혼을 잡을 수 있

으며 그런 후 그들을 기념하여 사

당을 세운다고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로비-왈라족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몇 있지만 기독교인은 극소수이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리

를 여태껏 들은 적이 없다. 로비-

왈라족에게 복음을 가지고 효과적

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선교의 노력과 추가적인 사역

자들, 기독교방송, 복음화 문서자

료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서부아프리카의 로비-왈라(Lobi-Wala)

www.chpress.net

             

미 공화당 지지자 63%, 동성결혼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의 역사

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

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 중 3

분의2 가량이 반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미국 시민 3천632명을 대상으로 실시

해 8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 가

운데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이는 지지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응답자 전체로 따졌

을 때 동성결혼 반대 비율이 35%에 그친 것과 대조적

이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공화당 지지자의 52%는 동성결혼 허용은 연방정

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반면, 응답자 전체로는 24%만이 주정

부 차원의 문제라고 여겼다.

이 같은 결과는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테드 크

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주 주

지사 등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겐 

다소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의원의 경우 대선 캠페인에서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동성결혼 반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허커비 전 주지사 역시 

오랜 동성결혼 반대론자다.  

노던아이오와 대학의 크리스토퍼 래리머 교수는 “

공화당 후보들이 이 같은 입장을 통해 첫 대선 경선이 

열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나이 많은 보

수당원들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와 일부 관

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카터 “예수도 동성결혼 인정했을 것…” 충격발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8

일 “예수가 동성결혼을 인

정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이날 허핑턴포스트와

의 인터뷰에서 최근 동성결

혼을 합법화한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성경에 이에 관한 어떤 구절이 있는 것은 아

니며 개인적인 믿음”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믿음이 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복음

주의자”라고 밝힌 카터 전 대통령은 “예수는 만약 정

직하고 신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랑도 지지했을 것”이라며 “동성결혼이 누구에

게 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사람이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동성 결혼

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법원이나 교회에 가 결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터 전 대통

령은 ‘낙태’에 대해서는 “나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오

래된 문제였다”며 “예를 들면 예수가 성폭행이나 근친

상간, 임산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낙태

를 인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서 갈등을 겪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재

직 시 내 맹세는 헌법과 연방대법원이 해석한 이 나라

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랐다”고 말했다.

허핑턴포스트는 “카터 전 대통령에게 믿음은 중요

하며 그는 그러한 사실을 새 회고록인 ‘충만한 인생: 

90세의 회고’에서 다뤘다”며 “하지만, 그의 종교적 믿

음도 자신의 연인과 결혼할 미국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케냐서 동성결혼 옹호 오바마 반대 시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 7월 하순 케냐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 케냐의 

정치인이 동성애와 동성결

혼을 옹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입을 다물고 

집(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독설을 날렸다고 로이터통

신이 보도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난 6일에는 수십명의 시위

자들이 행진을 벌이며 가정과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

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룬구 칸가타(Irungu Kangata) 의원은 케냐 국회 

앞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낙태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케냐에 오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그에게 입

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처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보도했다.

케냐의 정치인들과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은 오바

마 대통령은 미국의 친동성결혼 입장을 이를 범죄로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약 700여명의 목회자들이 오

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 기간 동안 케냐인들에게 자

신의 동성결혼 관점에 대해 발언하지 말 것을 촉구하

기도 했었다.

당시 아프리카복음주의연맹의 마크 카리우키(Mark 

Kariuki) 목사는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번 케냐 

방문 기간 동안 동성애가 아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한

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를 원한다”며 “아프리카

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우려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인들의 신앙과 문화

를 존중해야 한다”며 “동성애를 케냐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BC는 케냐인들이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월요일에

만 #KenyansMessageToObama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3,000회 가까이 트위터 전송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의 언론 담당 조쉬 어니스트(Josh 

Earnest)는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

통령은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해 제기

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해 케냐에서 동

성애 문제를 언급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중국 청년들 무슬림 개종 급증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이슬람 개종자들이 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

민대학교에 소재한 국립연

구조사센터(National Sur-

vey Research Centre)에서 

발표한 ‘2015 중국 종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무슬림의 약 22.4%와 가톨릭교인들의 22%가 30대 이

<4면에서 계속>

믿음이란 기대가 있을 때 활동합니다. 기대를 저버리

고 난 다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그 믿

음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가 있

을 때 일할 의욕이 생기고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기대가 

없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쉽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러나 뜨거운 기대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저 높은 곳을 향

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 환상을 가득히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환상을 주시기 위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행하

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러므로 환상을 가득 품고 이것을 종횡으로 살펴보고 기

도하며 전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면 부정적이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소극적

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 아닌, 빛나

고 높은 저곳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닌,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

아갑시다. 의심과 근심의 구름이 있는 곳이 아닌 영원한 

복락과 즐거운 노래가 있는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갑시다. 

험하고 어두움이 있는 곳이 아닌, 빛과 사랑이 있는 곳 또

한 빛나고 높은 저 곳 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찬송가 543장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죽으면 죽으리라”

의 저자 안이숙 여사께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일본 앞잡이의 총칼 밑에서 굴하지 아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부른 찬송으로 유명하기도 합

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부터 저 높

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법

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은 아

픔과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

여 나갑시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

리가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서 최후의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

원을 드립니다.
<정요한 목사 설교집 ‘나의 비전, 나의 미래’ 중 발췌>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하의 청년들이었다.

인민대학교 불교학 교수인 웨이데동 박사는 글로

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슬람 인구는 점

점 젊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무슬림 여성들의 경

우 보통 7명의 아이를 낳고 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 된다. 성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은 이들일수록 불교나 도교 신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불교 신자 수가 가장 많았고, 개

신교의 경우는 예배 장소가 가장 많았다. 

F. 그래함, “무지개 조명 킨 백악관 하나님께서 치실 것”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

법화 판결을 축하하기 위

해 무지개 조명을 킨 백악

관을 번개로 치실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

이 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의 집의 지붕에

도 추가 피뢰침을 설치하기를 원할 지도 모른다고 덧

붙였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람들이 그들이 집에

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 무지개 조명

을 밝히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 

그래함 목사는 “불과 3년 전만해도, 오바마 대통령

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지지하고 있었다”면서 

“이제는 뻔뻔스럽게 백악관에 무지개 조명을 밝힘으

로 백악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교만

함을 과시하는 죄악된 행동”이라면서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악관의 지붕에 추가 피뢰침을 설치하

라고 충고하고 싶다. 본인도 그것을 아마도 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함 목사는 지난주에도 백악관이 무지개 조명

을 밝힌 것에 대해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수많은 

미국인들의 따귀를 때리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비난

한 바 있다. 그리고 성소수자(LGBT)의 상징인 무지개

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계되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래함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시시피주 법

원 서기 린다 바네트(Linda Barnette)의 이야기도 올

렸다. 24년 동안 법원 서기로 일해왔던 바네트는 지난 

주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래함 목사는 “24년 동안 미시시피주 법원 서기

로 일해 왔던 바네트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직

업과 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신앙을 택했

다”고 전했다. 

“기독교로스쿨, 동성애 반대학칙 안바꾸면 인가 취소”

캐나다의 한 법원이 동

성애에 반대하는 학칙을 

가진 기독교 로스쿨에 대

해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

고 판결했다. 온타리오 고

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의 재판관 3명은 지난주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Trinity Western University)에 대해 패

소 판결을 내렸다.

이 대학은 지난 2014년 4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밴쿠버에 소재한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이 대학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어퍼캐나다법률협회(Law Soci-

ety of Upper Cana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의 학칙은 학생들과 교직원

들에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의 거룩함을 깨뜨

리는 성적 친밀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칙상 동성애에 대해 금지하고 있

는 셈이다.

학칙에 따르면 학교의 사명, 핵심가치, 커리큘럼 그

리고 공동체 생활은 성경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 

험담, 비방, 저속/음란 언어, 도둑질, 다른 사람의 소

유물의 오용 또는 파괴, 음주, 미성년자의 음주, 불법 

약물 소지나 사용 등을 금한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학칙이 트리니티웨

스턴 대학의 로스쿨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서 

특정인들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차별에 기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만 인정된 것.

한편, 트리니티웨스턴 재단이 인가가 취소돼 법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온타리오 주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노바 스코티아 고등법원(Nova Scotia 

Supreme Court)이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이 노바 스

코티아 법률협회(Nova Scotia Barristers’ Society)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제이미 캠벨(Jamie S. Campbell) 재판관은 판

결문에서 “협회가 트리니티웨스턴 대학과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

화될 수 없다”고 말했었다.

트리니티 웨스턴 재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

할 예정이다.

‘IS, 이스라엘 기독교인 청소설’에 긴장

이슬람국가(IS)가 최근 

이슬람 금식 절기인 라마

단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

엘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겠

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현지 한국 선교사들과 목회

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소행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 ‘청소설’은 지난달 말 예루살렘 북부에서 

IS 로고가 들어간 전단지(사진)가 발견되면서 알려졌

다. ‘예루살렘포스트’ 등은 지난달 28일 “시온주의자

들이 무슬림에게 이슬람을 버릴 것을 요구하며 악을 

퍼뜨리고 있다”며 “라마단이 끝나는 날(18일)까지 이

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경우 살해할 것”이라고 위협했

다고 보도했다. 전단지에는 성분묘 교회(무덤교회)를 

비롯해 예루살렘 구시가지인 베이트 하니나, 슈아파

트 등 무슬림 거주지도 언급, 아랍 기독교인을 색출

할 것이라고 돼있다. 

이들은 최근 IS 연계 조직의 로켓포 공격 등을 의

식하면서도, 세계 최대 보안국가인 이스라엘에서 IS 

같은 조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까지 테러와 관련된 어떠한 징후

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지인들은 지난달 중

순 발생한 오병이어교회 방화 사건에 의혹의 눈초리

를 던지고 있다.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는 지난 1일 정교회 아탈

라 한나 주교의 말을 인용,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

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전단지는) 오병이어교회 

사건을 따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성

지순례지로 유명한 오병이어교회는 지난달 18일 누

군가의 방화로 내부 장식물과 지붕 등이 불탔다. 범

인은 극단주의 유대인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이 IS 이름을 이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12일, “극단주의 유대인들은 과거에도 교회와 

모스크를 훼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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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의 

화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데, 고멜은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

다. 그녀는 호세아 선지자가 집을 

비운 사이 외간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린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값을 지불하고라도 집 나간 아내를 

되찾아 오라고 말씀하시고, 호세아

는 그 말씀에 따라 여러 번 아내를 

되찾아온다. 그러는 가운데 고멜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아이들을 낳기도 한

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

름을 ‘로암미’(내 자식이 아님), 혹

은 ‘로루하마’(사랑받지 못함)라고 

짓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지라 호세아는 자신

의 삶이 너무 기박하다며 탄식을 

하게 된다. 그 때 하나님께서 호세

아에게 자신의 심정을 내비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스라엘 백성을 품으시지만 이스라

엘은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끊임없

이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 나서

고 있었던 것이다. 호세아가 사명

을 위해 거리의 여인과 결혼을 하

고, 그 여인을 쫓아다니는 숙명적 

삶을 살게 된 것은, 일견 매우 기

박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 그의 삶을 통해 시대적인 사명

을 수행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남편을 죽인 배신자를 품은 

사랑

성경에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

되지 않는 또 다른 두 개의 사랑이

야기가 나온다. 하나는 아비가일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밧세바

의 이야기이다. 두 사람 모두 유부

녀로 있다가 후일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비가일은 갈멜사람 나

발의 아내였다가 남편 사후에 다윗

의 아내가 되었고, 밧세바는 헷사

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

내가 되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로운 여인으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

문이 멸족할 위기에 처하자 지혜롭

게 처신하여 가문을 구하고 남편이 

죽은 후 남편의 적이었던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가 되었

다(삼상25장 참고). 

밧세바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으

로 다윗의 충성스런 신하 우리야의 

부인이었으나 다윗의 눈에 띄어 사

통한 뒤 임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임신사실을 전해들은 다윗이 우리

야를 불러 부인과 동침시키려 했으

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야는 부인

과의 동침을 거부하고 전장으로 돌

아갔다가 다윗의 계략에 말려 죽임

을 당하고 만다. 자신으로 인해 졸

지에 남편의 목숨을 잃은 밧세바가 

비탄에 빠져있을 때, 다윗이 그녀

를 궁으로 불러 후비로 삼고 아들

을 낳았으나 하나님의 분노를 사 

곧 잃어버리게 된다(삼하11장 이

하 참고). 

당시 다윗이 받은 쓰라린 고통과 

회개하는 모습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타나있다. 후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

로몬 왕이며 훗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잇

는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

해 우리는 망가진 인생의 사랑 가

운데서도 단순한 부부관계 이상으

로 사명을 위한 관계가 있으며,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상상

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3) 신앙적인 문제로 부부가 결

혼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

는 권면은 이런 경우 이혼하고 홀

로 살든지, 혹은 이혼한 뒤에 상담

을 통해 재결합하라는 것이다. 고

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혼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다. “혼인한 자들에

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

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

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

지 말라”(고전7:11).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임을 전제한 뒤, 비록 신앙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안 믿는 쪽

에서 원한다면 받아주고 함께 살면

서 영적인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

아야 함을 피력하였다. “그 남은 사

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

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

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

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

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

게 되나니”(고전7:12-14).

그는 또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

다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이혼을 선택했다면 다시 재혼

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네가 아내

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

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

하지 말라”(고전7:27).

앞에서 이야기된 이혼이 허락되

는 두 경우의 명백한 공통점은 상

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깨어

진다는 것이며, 남겨진 사람의 입

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

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경우

에는 상대와 헤어진 뒤 일정기간 

후에 재혼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독신가정 Single 

Family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

달은 점은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이혼으로 인한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낀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국인 

이혼자들은 더 은폐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우리사회나 문화가 폐쇄적

이고 전통적인 면이 강하고, 수치

심이 기반 된 문화이기 때문이 아

닌가 싶다.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

경 하에서 전통적인 이혼제도가 현

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 및 재혼의 여러 성경적인 사례들

 가정사역 칼럼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일까? 세상에 떠

돌아다니는 모든 가짜 지폐를 신

속정확하게 수집하여 특성을 분석

하고 교육하는 것일까? 아니다. 전

문가의 말에 의하면, 진짜 화폐와 

친숙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라고 한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다른 종교

와의 대화와 공존을 중요시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

적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계승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와 다

른 자들에 대한 연구보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

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의 관점을 

지닌 이단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질문: 초대 교회의 초기 변증 교

부들은 이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하였을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히폴리투스 

히폴리투스(Hippolytus)는 로마

에서 활동하다가 235년에 순교한 

교부였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

를 장악하며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던 로마제국의 수도였다. 지금

도 ‘세계의 머리’라는 별명을 지닌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최고의 군

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도시였다. 

로마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가 실

천될 것을 확신하였던 바울과 베

드로는 로마에 복음의 씨앗을 심

고자 하는 열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로마는 향후 

로마교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만

일  로마가 황제 숭배의 본산지였

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복음

으로 로마를 정복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초기 로마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매사에 뒤떨어져 있었

다. 헬라철학과 이단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신앙이 순조롭게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더

욱이 로마교회 교황의 자질도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로

마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부, 히

폴리투스가 등장하였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는 히폴리투스를 ‘로마

교회 최초의 대학자’라고 칭한다. 

로마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히폴리투스라는 인물을 두고 개

신교와 로마가톨릭의 해석이 사뭇 

다르다. 개신교는 그를 엄격한 교

리로 교회의 순결을 지키지 위해 

최선을 다한 훌륭한 변증적 교부

로 이해한다. 반대로 로마가톨릭

은 그를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분

리주의자로 단정하고 오랜 세월동

안 잊어왔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

을까? 

가톨릭은 히폴리투스를 ‘대립교

황(對立敎皇, antipapa)의 원조로 

여긴다. 대립교황이란, 교회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황

좌에 오른 인물을 가리킨다. 3세기 

초 로마교회가 분열되어 두 교황

에 맞서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

지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

다. 

▪ 이단 논박

히폴리투스는 많은 작품을 기록

한 훌륭한 저술가였다. 그는 교회

가 걸어온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

심을 가졌다. 언제나 성경의 진리

를 이해하려하였는데 성경을 주석

한 글과, 우주론, 성령의 은사, 그

리고 적그리스도 등 매우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록하였다. 그는 또

한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이란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을 종합적으

로 나열하고 변증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도 자신

의 스승 이레니우스(Iraeneous)와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를 비판하였

는데, 그 체계에 담겨져 있는 이단 

교리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비판하였다.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서 5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

고 있다. 히폴리투스는 모두 32개

의 이단을 열거하며 로마교회를 

포함한 성도들을 위협하는 헬라철

학과 신화론, 점성술 등이 결국 영

지주의와 혼합되었다고 바르게 설

명하였다. 기독교 진리를 흔들어

놓는 원흉은 원수 마귀라고 전제

한 후에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

은 오직 자신들만 영혼의 깊은 지

식을 드러낸다. 결국 진리로부터 

떨어져나가 이단이 되었으며, 여

러 분파로 분리된 그들은 결국 하

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 

다른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이단 

논박, 5권 1장). 

히폴리투스는 이레니우스와 마

찬가지로, 로고스 개념을 중심으

로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변증한

다. “로고스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로

고스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세

상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중

략) 하나님께서는 전이나 지금이

나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다”(

이단 논박, 10권 29장). 히폴리투

스는 이단을 소개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

니다. 그의 변증과 과정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려

는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

적이었다.   

▪ 황제 논박

히폴리투스의 눈부신 공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톨릭은 그의 변증

을 오래전부터 잊고 있었다. 물론 

그의 글이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교회가 곧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들은 도리어 히폴리

투스가 “사도전승”이란 책을 기록

한 것을 1550년대에 발견하였다

며, 이 글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

례와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

여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삼고 있

다. 물론 저자에 대한 신학적 논쟁

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100% 이 글이 히폴

리투스의 것이라고 확신한다. 

<8면으로 계속>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7)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로마교회 첫 대학자로 로고스 개념 중심으로 영지주의에 대항해 변증

이단공격보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진리수호가 궁극적 목적

1. 초대 교회 - 교부 (10) 변증 교부, 히폴리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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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개인 없다.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조직과 공동체도 없다. 겸손으로 

위장하고 덮어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

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실 된 자세이다. 진리와 양심이 

짓밟힌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고 양심을 지

켜야 한다. 진리와 양심 그것만이 

싸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반목하며 싸우게 된다. 이런 

것은 기도할 문제이지 싸울 문제

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싸울 문제가 아

니고 기도할 문제들이다. 겸손을 

가장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

는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

로 옮겨야 한다. 남을 판단하고 자

신을 의롭게 부각시키려는 자리

에서 단호히 일어나 기도의 자리

로 돌아가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

음을 가져야 한다(빌2:3-5).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복음을 전

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 

옥에 가두어졌다. 이쯤 되면 인간

의 마음으로 억울하고 분통이 터

져 원망의 마음이 지배하게 되는

데 그러나 그들은 좌절이나 원망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찬송하

고 기도하였다.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

이 열리며 착고가 벗겨졌다”(행

16:25-2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

다. 그들이 원망과 섭섭함을 기도

로 다스리며 이겨냈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

하니 착고가 풀렸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요, 참 기도이다. 어

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서

로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

우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빠름

을 깨달아야 한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한다. 즐거움도 특권도 포기

하고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사느냐

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정말 

예수 믿는 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만큼 특

권을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없다.

기도를 통한 교제와 하나님의 

응답은 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보

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요, 구원의 

소식이요, 행복의 비결이요, 영생

하는 양식이다(요6:53-58).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

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

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하

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특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

다(시19:7-10).

죄악으로 영원한 불 못을 면치 

못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

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세상

이 주는 일시적 평안이 아닌(요

14:27),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

권인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보

혜사 성령을 모시고 그분의 보호

와 인도를 받는 것은 영적인 그리

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

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다시 없는 하

늘의 신령한 백성들과 교제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죄인 구원

을 위한 복음 전파에 필요한 시간

과 물질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

릴 수 있으며,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늘 군대에 복무한다. 그

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특권은 창

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대

화를 나누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

권이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면 반드

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사단

의 공격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통

과 슬픔의 날이 온다. 주님은 제자

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

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또한 시몬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하니 믿음이 떨

어지지 않게 기도하라”(눅22:31-

34)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마26:69-74),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고 목을 매 

자살했다(마27:3-5).  그리고 다

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

다. 이 기도의 특권을 등한시 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

표를 버리는 것과 같고, 거대한 하

늘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를 던

져버리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기

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특권이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한다.

<7면에서 계속>

왜 로마가톨릭은 히폴리투스의 “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을 일찍 감

추었을까? 이 책의 9권에 담겨져 있

는 내용 때문이다. 우리는 그 당시 

로마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교황과 

관련된 사건을 접하게 된다. 그 당

시 로마교회의 교황은 제피리누스

(Zephyrinus)였다. 히폴리투스는 

교황이 양태론자(성부와 성자가 동

일주체라고 믿으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함)임을 주장하며 공격하였다. 

그런데 그가 노예 출신으로 지나치

게 세속적이며 교활한 제필리누스

(Callistus)에게 교황 자리를 계승시

켰다. 무엇보다 그는 신학적으로도 

정통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인물이

었다. 

히폴리투스는 제필리누스의 과거

와 그의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인신 

공격성의 내용을 여과 없이 길게 서

술하였다.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전 교황과 현 교황이 합작

하여 교회를 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

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

필리누스의 영향력에 대하여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당을 짓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필리누스 당

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

다”(이단 논박, 9권 7장). 결국 그는 

상대를 로마교회의 교황이라고 인

정할 수 없었다.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교황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비록 두 

교황은 동시에 체포되었으며, 같은 

날 순교를 당하였다. 유배지에서 그

들은 화해를 했고, 이 사건으로 교

회의 분열이 끝나게 되었다. 

교황을 절대시 하는 로마가톨릭

교회가 이런 내용의 글과 사건을 감

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에 

반하여 개신교에서는 그의 사적인 

동기보다, 주로 종교개혁자들과 같

이 진리를 변증하고 수호하기 위하

여 교황에게 바른 말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는 강직한 성격을 지녔

던 엄격주의자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전서 

2:1-3, 2:10-22; 골로새서 2

초대교회에 나타나 성도들을 크

게 현혹시키며, 교회의 정체성을 흔

들어 놓았던 거짓 교사들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성경말씀대

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그

들의 활동이 더욱 노골적이며 담대

해지고 있다. 전에는 숨어서 진리를 

훼방하던 세력이 지금은 공공연하

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이상하다. 조금만 들어보

고 읽어봐도 마치 공상 소설을 읽는 

듯 우스꽝스러운 이론에 귀를 기울

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이

해할 수 없다. 그 뿐인가? 안정된 신

앙생활을 하다가, 들어보지 못했던 

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신기하다

며 쉽게 바른 길을 벗어나는 성도들

도 있다. 암흑으로 가득 찬 이 시대

이다. 마치 가짜 지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전략

도 성도들의 영적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성경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

저 진리에 서는 것이다. 상대의 공

격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진리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정죄와 비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기도생활 게을리 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 받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5)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우리만의 특권이다(하)

사·모·칼·럼

‘나쁜 사람’‘좋은 사람’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가정행복학교 마지막 모임은 감동 그 자체였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다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장작 5시간을 걸쳐 가진 모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얼싸안고 “나 같은 사람만나 당신 너무 고생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흐느껴 우는 눈물들 속에 아

픔과 진실을 보았다.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 그 단어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것이 없어서 서로 악악거리고 의심하고 아파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줄 수 있지만 자기 가

정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떠하나.... 

나쁜 사람은 ‘나 뿐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란

다.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겨우 3-4명으로 엮어진 내 가족, 그들은 

서로 닮았다. 코도 눈도 말하는 것도 닮았고 걷는 것도 웃는 것도 화

내는 것도, 심지어는 병도 닮아서 같은 병을 앓는 다는데.. 이렇게 

몇 안되는 나를 닮은 가족 속에서도 조화롭지 못해 서로 ’너 때문에‘ 

라고 까닭을 찾고 생채기를 내고 조금만 더 섬겨달라고, 내가 더 많

은 일을 했다고 목청을 높이는 우리네들.... 

어느 지혜로운 아내는 겨울옷을 정리하면서 남편 양복주머니에 

100불짜리 돈을 하나 넣어서 가방 안에 겨울옷을 챙겨 넣었다고 한

다. 남편이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을 때 그가 그 주머니에서 100불

짜리를 발견하면서 어? 내가 언제 이런 큰돈을 넣어놨지? 하고 횡

재했다고 너무나 좋아할 것을 상상하며 그 아내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단다. 

어느 잡지에서 읽은 글이다. “응급처치법을 아세요?” “당신을 보

니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내 마

음속을 헤매고 다니시느라....” “아버님이 도둑이셨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목사님, 어제 꿈에 예수님 만나셨어요?” “

내 평생에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습니다.” 

와! 이런 보석 같은 말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주위의 사람

들을 아찔하게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행복천사가 되기에 충분하

리라. 

남자들보다 언어적 능력이 좀 더 발달한 여자들은 언어로 자극을 

받아야만 수긍이 간다. 여자들은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갖고 마음의 간격을 좁혀간다. 그래서 누군가와 수다를 즐긴다는 것

은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리라. 

우리는 우린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싸워도 보고 안 되면 소송까지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는데 정작 관계가 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별로 애써보지도 않고 내버려둔다.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애쓰고 참

고 견디며 포기하지 말아야 할 진짜 질긴 인연인데…. 

어떤 노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그 아이를 계속 찾아 헤맸다는데 

우리가 찾는 행복이 아마 이 같을 지도 모른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우리는 저렇게 파랗고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지낸다. 그러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야 하늘의 고마움을 깨달으며 정

말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간다. 

매일 대하는 바람과 공기, 교회, 매일 보는 가족의 얼굴,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나겠

지만 그래도 안보면 못 살 것 같은, 하늘이 내 곁에 준 사람들.... 그

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까지라도 싸안으며 그들과 맺은 인연이 후

회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

지 죽도록 사랑만 하리라. 

한 여름의 진초록과 파란 하늘이 겹쳐지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요즘, 있는 힘을 다해 주고 또 주고, 받고 또 받는, 그래서 내가 무엇

을 주고 또 받았는지 분간이 가지 않는 ‘좋은 사람’들 속에서 ‘조화

로움’을 만끽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소서.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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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입(口)이란 무엇인가? 입은 음

식물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

을 통해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십니다. 음식

물이 입에 들어가야 사람은 에너지

를 확보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

이 어디서 왔는가를 따져보면, 땅

(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물이란 땅의 지기(地氣)

를 받고 자란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입은 지기(地氣)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기(

天氣)가 들어가는 곳은 어디? 코(

鼻)입니다. 사람은 코를 통해서 산

소를 흡입합니다. 산소는 바로 천

기가 아닌가, 천기를 흡입 하는 코

와 지기(地氣)를 섭취하는 입의 사

이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인중(人中)

입니다. 사람의 가운데란 뜻이다. 

이 부위가 인중(人中)이라는 이

름이 된 이유는 천기와 지기의 중

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

는 인중 위쪽으로는 구멍이 2개씩

입니다. 콧구멍도 2개, 눈도 2개, 귓

구멍도 2개입니다. 2라는 숫자는 

동양의 상수학(象數學)에서 음(陰)

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중 밑으

로는 구멍이 한 개씩입니다. 입도 

1개, 배꼽도 1개, 항문도 1개, 요도

(尿道)도 1개, 산도(産道)도 1개입

니다. 

1이라는 숫자는 양(陽)을 상징합

니다. 또한 2개, 즉 음은 많이 쓰라

는 것입니다. 냄새 잘 맡아보고, 열

심히 살펴보고, 잘 귀담아 들어야 

하고, 1개는 아껴쓰고 조심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인중을 중심으로 

위로는 음이 아래로는 양이 배치되

어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입의 위치를 다시 살펴보

면, 인중 아래로 양이 시작되는 지

점입니다. 인체의 양은 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만

사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

입니다. 입에서 먹을 것과 복(福)도 

들어오지만 화(禍)도 들락거리는 

문(門)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재앙

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시화문(

口是禍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입은 화(禍)가 들어오는 문(門)이

라는 뜻으로, 전당서(全唐書) 설시

편(舌詩篇)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나라가 망한 뒤의 후당(後唐) 

때에 입신하여 재상을 지낸 풍도(

馮道)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조팔성십일군(五朝八姓十

一君)을 섬겼는데, 다섯 왕조에 걸

쳐, 여덟 개의 성을 가진, 열한 명의 

임금을 섬겼다는 말이니 그야말로 

처세에 능한 달인이었습니다. 풍도

는 인생살이가 입이 화근임을 깨닫

고 73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입

조심하고 혀를 감추고 말조심을 처

세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난세에도 

영달을 거듭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입과 혀, 말조심에 대

한 권면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

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시13:3)고 했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

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시18:21)고 했

으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

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3:8)고 했

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을 지키소서”(시141:3)라고 간구

했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아끼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자갈을 

넣어라”(약3:3)고 권면하셨습니다. 

입술의 절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 통제

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

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민

14:28)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

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이 자

기 목을 걸고 맹세하며 하신 말씀

이니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단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모든 갈등과 문제의 발단은 입과 

혀에서 비롯됨은 주지의 사실입니

다. 성령의 통제 하에 입에 자갈을 

넣고, 혀를 감추고, 입조심, 말조심 

하십시다. 이것이 모든 갈등과 문

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덕스

럽고 은혜로운 말, 위로와 격려의 

말, 칭찬과 축복의 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만 합시다.  

목회서신 

입 조심, 말 조심
(입은 화(禍), 복(福)이 들락거리는 문)

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가 11일 

오후 7시30분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한국의 얼’이란 주제로 성

황리에 열렸다. 라크마(LAKMA 단

장 최승호) 주최로 열린 음악회는 

라크마 콰이어와 오케스트라(지휘 

윤임상 교수)가 출연해 서주, 독립

투사들 그리고 민족 시인과의 만남, 

그리고 태극기를 불렀다. 

특히 영엔젤스 소년소녀합창단

과 함께 웅장함이 깃든 코리아판타

지와 태극기를 불러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고려오페라 단장 

겸 지휘자 이기균 교수의 지휘로 

연주된 독립투사들 그리고 민족시

인과의 만남 섹션에서 소프라노 김

영안이 유관순 열사를 주제로 한 ‘

이 땅에 아름다움 주시고’를 테너 

오위영이 윤동주 시인의 작품에 곡

을 붙인 ‘함께 쓰여진 시’, ‘서시’, ‘

별 헤는 밤’을 라크마 콰이어와 함

께 불렀다. 

특별히 이날 음악회는 영어권 음

악인들이 함께해서 눈길을 끌었다. 

메조 소프라노 에린 머피가 손양원 

목사를 주제로 한 ‘아름다운 한반

도’를, 테너 아몬도 카스틸로가 안

중근 의사를 주제로 한 ‘금강산아, 

낙동강’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코릴 

프로크노우가 윤동주 시인의 ‘자화

상’을 불렀다. 

이날 ‘역경을 딛고’라는 주제의 

섹션에서는 갑상선암의 역경을 이

긴 테너 배재철 교수(한양대학교)

가 ‘선구자’, ‘청산에 살리라’, ‘아리

랑’을 불렀으며 배 교수와 같은 갑

상선암의 힘든 과정을 겪은 바 있

는 소프라노 신선미가 E Strano 

from Opera ‘La Traviata’를 불렀

다. 

또한 배재철 교수와 신선미가 함

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Time to 

say Goodbye’를 불러 큰 감동을 안

겨주었다. 

공연이 마친 후 배재철 교수는 “

광복 70주년 음악회에 참여해 미국

에 계신 분들과 교감할 수 있었으

며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감

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은혜로 무

대에 서게 된 것이 더더욱 감격스

러웠다”고 말했다. 

김영 가주하원의원은 “광복 70주

년을 맞이하여 마련된 무대는 그야

말로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

다.                      <박준호 기자>

남 부 개 혁 신 학 대 학 원 ( L A 

President Dr John H Kim 김회창 

박사)은 문화소통학(D.Ics) 선교학

(D.Miss) 목회학(D.Min) 박사과정 

2015 여름 집중강가 지난 28일부터 

7월 4일까지 개최됐다.

LA캠퍼스(2975 윌셔 630호실) 

강의실에서 △지도력이양 상황화 

△성경해석법 △논문진척 1, 2 강의

를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실시

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최대의 이슈

로 부상한 '지도력 이양 상황화' 과

목은 한인사회에 지도력 문제의 중

앙에서 많은 일들을 겪은 동양선교

교회와 월드미션대학교를 이임해준 

임동선 박사, 유니온교회와 미주성

결대학교를 이임해준 이정근 박사, 

태국선교사를 이임해준 이영기 선

교사 등이 먼저 실제로 겪은 일들을 

전했다. 

이어 사역 상황화는 풀러신학교

에서 수학한 이방석 박사(Moses 

Lee)가, 지도력 이양 상황화는 그레

이스에서 수학한 김회창 박사(John 

H Kim)가 강의했다. 

또한 논문 진척을 위한 성경해석

을 달라스에서 수학한 김수영 박사

가 인도했고, 논문진척 1 과정인 프

로포절 작성과 눈문 진척은 풀러에

서 수학한 이영기 박사가, 사회조사

방법론과 논문진척 2 과정인 논문 

만들기는 김회창 박사가 강의해 학

생들이 실제적으로 논문을 창작하

도록 했으며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

문 쓰기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본교의 특징임을 강조했다. 

남부개혁신학대학신대원은 학, 

석사 과정은 현재 여름학기 수업중

이며 언제든지 학생들의 편입학이 

장학금을 받으며 가능하다. 

▲연락처: (213)268-9367 

2015 LA 바이블 컨퍼런스(Bible 

Conference, LABC)가 지난 2일부

터 4일까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

(요6:68)’라는 주제로 채프만 대학

에서 열렸다. LABC는 창세기, 출애

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

시록 5권의 성경을 한 권당 3시간

씩의 세미나로 진행됐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말씀사경회로 138명이 참

석했고 연장자부터 2살짜리 어린아

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20여 명의 소

그룹으로 나눠 강의에 참여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5권의 성경

을 가지고 킷스 바이블 컨퍼런스가 

함께 열렸다. 강사로는 주해홍 목사

(90일성경일독통큰통독)가 창세기

를, 셀리안 선교사(에스라느헤미야

성경연구원)가 출애굽기를, 김경환 

목사(실크로드커넥션)가 요한복음

을, 지용주 목사(뉴욕 시라큐스한인

교회)가 사도행전을, 그리고 김성환 

목사(가디나장로교회)가 요한계시

록을 맡아 세미나를 인도했다.

개회예배는 오경환 목사(언약교

회)가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금요기도회는 정기정 목사(

샘물교회)가 ‘지성소에 진동하는 기

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폐회예배는 강순영 목사(JAMA)가 

‘다니엘 세대여 일어나라’라는 제목

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LABC는 38개 교회에서 138명이 

참가했으며 뉴욕과 포틀랜드에서

도 함께 자리를 했다. 

9년 전 뉴욕업스테이트에서 시작

된 뉴욕 바이블 컨퍼런스를 따라 열

린 LABC는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

도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핵심 가

치를 가지고 올해 시작됐고 내년에

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빛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8:12)"

라는 주제로 채프만 대학에서 열리

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www.

labibleconference.org를 통해 볼 

수 있다. 

<기사제공: LA Bible Conference>

“하나님 이야기 할 수 있어 감사...”

남부개혁신학대학원 여름집중강의

창, 출, 요, 행, 계 권당 3시간씩 진행광복70주년 기념음악회 ‘한국의 얼’

지도력이양 상황화, 성경해석법, 논문진척 등

2015 LA 바이블 컨퍼런스 성료

라크마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가 ‘한국의 얼’이란 주제로 월트디즈

니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LA바이블컨퍼런스가 채프만대학교에서 열렸다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 세미

나’가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

사) 주관으로 평신도들이 대거 참

석한 가운데 13일 오전 9시30분부

터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

다.

세미나는 총무 김연규 목사 사회

로 김희복 목사 기도 후 △건강을 

위해 △미국의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통일한국을 위해 합심기도 

한 후 시작됐다.    

강의에 앞서 이만호 목사는 “오

는 9월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기

도회를 앞두고 매주 월요일 기도회

를 갖고 있는데, 오늘 황성주 박사 

세미나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히

고 황성주 박사는 “나라사랑, 자연

사랑, 이웃사랑에 헌신하는 분”으

로 너무나 잘 알려진 분이라 특별

히 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강사소개

를 했다.   

이날 황성주 박사(사랑의병원 원

장)는 △암과 면역 △성경적 건강

에 대해 강의에서 “암은 유전적 요

소는 6%뿐이며 스트레스와 모든 

환경-음식, 생활, 습관 등의 영향으

로 생긴다”며, “수술 후 뿌리가 남

아있는 한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

에 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면역층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암에 걸리지 않는 삶

으로 시스템 전환이 중요하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

기, 상실, 영양실조 등으로 죽게 됨

으로 치료의 주도권을 의사에게 맡

기지 말고 환자 자신이 가져야 한

다”고 말했다. 또 “항암제는 별 효

과가 없다. 원인을 제거하고 결과처

리, 면역강화를 해야 하는데 복합치

료로 식생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암유전자 검사, 체온

유지 등으로 암 발생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암에 걸리면 흔히 

하나님께 왜 내게 질병을 주시는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원리가 있다

(갈6:6-7)”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

연을 먹고 건강의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경일 목사의 폐

회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이하 미기총) 제17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아

틀란타 쟌스크릭한인교회(담임 이

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마지막 

때 한인교회 역할과 책임”이란 주

제로 미주 전역과 한국, 일본에서 

약 120여 명의 교계지도자가 참석

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기도 전영현 목사(

동부지역 공동회장), 내빈소개 김동

욱 목사(상임회장), 특송 아틀란타

지역 목회자부부찬양단 Klesis 

Choir, 축사는 김요셉 목사(세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한기총 대

표회장, 영상), 이재덕 목사(뉴욕교

협회장), 김기동 목사(LA 오렌지카

운티교협회장)가 맡았고, 격려사는 

장석진 목사(세기총 직전대표회장), 

박희소 목사(미기총 초대회장), 이

상렬 목사(일본 한국선교사협의회 

회장)가 전했다. 

이어 원종문 목사(세기총 상임회

장)가 이사야 55:3 성경봉독 후 양

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가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영

적 지도자는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

어야 한다. 지금 어두운 현실에서 

미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한인교회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심평종 목사(서기)의 광고에 이

어 임형태 목사(직전 대표회장)이 

축도함으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둘째 날 총회에서는 최낙신 목사

(잔스크릭한인교회 원로)가 대표회

장에 뽑혔다. 그는 미주 4500여 한

인교회가 영적 부흥과 동성애문제

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 작년 회기

중 한기총 대표회장이 전개한 회개

를 위한 기도운동을 전국적으로 약

속했다. 

지난 1년간 회장으로 섬긴 한기

홍 목사는 특별히 미기총의 전국적 

연합과 기도 운동에 헌신한 바 있

다. 그는 JAMA와 함께 “도시와 미

국의 부흥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기

도성회”를 미주 내 7개 도시에서 열

며 전국의 한인교회들을 기도로 연

합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이 기도운동

을 계속 전개하기로 하며, 20주년을 

3년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다.

이 자리에서 미연방 대법원이 최

근 결정한 동성애 문제를 항의하는 

선언서가 채택됐다. 

선언서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

자와 한 여자의 결합임을 천명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동성애자

들을 선도하고 치유하는데 앞장서

기를 촉구하며 △성경적 가정관과 

결혼관이 미국사회 안에서 보존되

도록 교육하며, 기도운동을 전개한

다고 밝혔다. 

이어 가진 세미나는 피종진 목사

(해외합동총회 총회장), 양병희 목

사, 김요셉 목사, 장석진 목사를 강

사로 진행됐으며, 저녁성회는 한기

홍 목사가 인도했다. 

제 17회기에 선출된 임역원 명단

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GA) △

상임회장: 황경일 목사(NY) △지

역공동회장: 동부-전영현 목사(수

석, PA), 서부-박용덕 목사(CA), 중

부-심평종 목사(OK), 남부-김동욱 

목사(NC) △사무총장: 이대우 목사

(PA) △총무: 장석민 목사(GA) △

서기: 김기동 목사(CA) △부서기: 

나성균 목사(NC) △회계: 박등배 

목사(PA) △부회계: 양춘길 목사

(NJ) △감사: 임형태 목사(CO), 박

상욱 장로(PA) 

▲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윤사무엘 목사(NJ), 총무 임

형태 목사(CO), 서기 박병섭 목사

(SD, CA)  ▲전국기도연대위원회: 

대표 한기홍 목사(CA), 사무총장 임

형태 목사(CO), 서기 박형우 목사

(NC).

미기총의 17회기 사업계획은 (1)

전국 순회 기도운동(동성애 확산 

금지, 회개운동) (2)20주년 기념 책

자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3)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 교협

과 네트워킹 (4)각 교단 실무단과 

접촉 교제하며 교단별 회원 가입 독

려 (5)각 분과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협조 등이다.
<정리: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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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UMC 한인총회 40년사 자료 수집
연합감리교(UMC) 한인총회가 ‘한인총회 40년사’ 발간을 앞두

고 과거 역사자료를 찾고 있다. 초기 자료들은 자료 보관이 미비

하고 분실되는 등 부족한 것이 많다고. 특히 1-12대까지 자료가 

부족하며 과거 전국연합회의 장소, 일시, 주제, 사역내용 등의 제

보를 바라고 있다. 또 개인 원고도 이메일로 받고 있다. 

40년사 편찬은 출판위원장 한상식 목사를 비롯, 최희덕 목사

(동북부), 정성호 목사(동남부), 황헌영 목사(중북부), 엄준노 목

사(중남부), 홍삼열 목사, 송계열 목사(서부) 등이 편집위원을 담

당하며 한세희 목사, 장학순 목사, 안명훈 목사 등이 분야별로 참

여한다.

▲문의: gumck@hotmail.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8월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8월 세미나가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교

회 담임)를 강사로 달라스와 휴스턴에서 열린다. 일정은 8월 4일

(화) 오후 2시30분-8시,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6일(목) 오전 11

시-오후 5시, 휴스턴 서울가든. 회비는 없으며 점심이 제공된다.

▲문의: (972)243-5656, (713)935-9696

  

온두라스 선교디너의 밤
온두라스 단기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디너의 밤이 오는 26일

(주) 저녁 6시 에버그린장로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선교디너에는 One Soul Fellowship 설행수 집사가 이끄는 

재즈밴드 공연이 있다. 티켓은 30달러. 

이번 단기선교는 “예배의 삶”이라는 주제로 장소는 인터내셔

널크리스천스쿨(황충렬, 황명옥 선교사)이며 선교내용은 하계영

어성경 캠프이다. 참가인원 21명, 기간은 8월 17-22일. 

▲문의: (718)757-1142, (917)774-7994

지휘자 청빙 
아틀란타 소재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지휘자를 

청빙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경험

자로 신청 마감은 7월 31일. 신앙고백서, 이력서(가족사항 포함), 

추천서 2통(목회자 1인 포함)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saehan-

preaching@gmail.com). 

▲문의: (770)619-5340, (678)984-0840

교회 사무간사 구함
뉴저지 한소망장로교회에서 풀타임 사무간사를 구한다. 세례

교인으로서 컴퓨터와 워드에 능숙하며 믿음과 사명으로 교회 사

무행정 업무를 담당해줄 간사를 찾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월-주일, 화-휴무). 이력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1

통을 보내면 된다(hunly2004@gmail.com)

▲문의: (201)801-9100, (704)307-5443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기 추모예배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회장 김남수 목

사)가 주최하는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기 추모예배가 7월 22일

(수) 오전 11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이

날 설교는 방지각 목사(자문위원).	

▲문의: (718)321-7800

PCA-CKC 남부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PCA한인(PCA-CKC) 남부노회가 주관하는 중고등부 연합수

련회가 오는 26일과 27일 윌밍턴 임마누엘한인장로교회(담임 신

동민 목사)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는 샬롯

한인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대학청년부가 동행하게 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704)529-090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 제76회 4차 임시노회

가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 총회 

주관으로 뉴욕천성장로교회 (담임 

이승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시노회는 총회 결의를 불

순종하고 교단을 탈퇴한 김상근 목

사를 면직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

했다.

김영수 총회장은 “든든한교회 문

제로 인해 오랜 동안 성노회가 몸

살을 앓고 힘이 부족해, 결국 총회

가 개입해 문제를 잘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김상근 목사가 타 교단으

로 가서 안타까움이 있다. 간 분은 

간 분이고 힘든 것을 내려놓고 새

롭게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무

엇보다 건강한 노회가 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노회가 되기를 축원한다”

고 말했다.

임원선출은 김영수 총회장, 고택

원 부총회장, 공재남 총무, 수습위

원들, 서노회 전임노회장 등이 모여 

공천한 결과 노회장과 부노회장만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들은 유임됐

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춘호 목사 △부회장: 

이승원 목사 △서기: 이종태 목사 

△부서기: 강항원 목사 △회록서

기: 정관호 목사 △회록부서기: 이

영우 목사 △회계: 최완진 장로 △

부회계: 한병언 장로.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춘호 

목사는 “그동안 뉴욕서노회는 든

든한교회 문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다. 여러 일들을 거쳐

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제 39차 총

회에서 서로 화합하기로 결의했으

나, 김상근 씨가 교단을 탈퇴함으로 

또 다시 어려움이 생겼다”며 “모양

으로는 하나가 된 뉴욕서노회 안에

서도 너무 오랜 기간 서로 소원한 

관계에 있었기에,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간에 많은 인내와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숫자만큼이나 

많은 생각들이 모든 회원에게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

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하

나된 모습으로, 교계에 그리고 뉴욕 

이민사회에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

나는 노회가 아니라, 교계에 모범이 

되고 이민 사회에 덕을 끼치는 노회

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

감을 밝혔다.

회의에 앞서드린 개회예배는 조

성희 목사(수습위원장)의 인도로 

공재남 목사(총회 총무)의 기도에 

이어 손한권 목사(수습위원회 서

기)가 성경봉독을 하고 총회장 김

영수 목사가 “시작도 아름답게 끝

은 더 아름답게”(역대하26:1-6)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강기봉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영수 총회장은 “목회의 마지

막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는 목사가 

20%가 안된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이다. 실패의 원인은 교만

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주장이 관철이 안되면 끝까지 문

제 삼으면 안된다”며, “교회가 어려

우면 40일도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

하지만 노회를 위해서 단 한번이라

도 금식한 분이 있는가”고 반문하

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

이 더 아름다운 뉴욕서노회가 되기

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제76회 4차 임시노회, 새 노회장에 이춘호 목사

뉴욕목사회, 황성주박사의 ‘성서건강세미나’ 개최 
KAPC 뉴욕서노회 김상근 목사 면직  

“암과 면역”, “성경적 건강” 강의

“마지막 때 한인교회 역할과 책임”
미기총 제17회 정총, 신임회장에 최낙신 목사

미기총 제17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서노회 임시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성서건강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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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서부교계 게시판

Seeds of Worship 어린이 선교뮤지컬 정기공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즈 어브 워십’(Seeds of 

Worship 디렉터 에스더 박) 어린이 선교뮤지컬 팀의 정기공연이 7

월 18일(토) 오후 7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다. 

‘This is Liv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기공연 티켓은 10달러.

▲문의: (714)904-8434 

엘피스교회 장학생 모집
엘피스교회(담임 박충기 목사)는 2015년 장학금 수여를 위한 장

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남가주 거주 한인 기독교인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GPA 3.0이상)인 2015년 현재 중고등학교, 대학(

원) 재학 또는 진학예정자다.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서 1부(본 교회 

양식 다운로드), 최근 성적증명서 1부, 에세이 1-2페이지(본 교회 양

식 다운로드), 추천서 1부(담임 또는 담당 목사, 본 교회 양식 다운로

드), 2014년도 소득세 신고서 1부(2014년 Income Tax Return) 등

이다. 신청방법은 본 교회 홈페이지(www.elpischurch.com→커뮤

니티→자유게시판)에서 장학금 신청서 및 에세이 양식, 추천서 양식

을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 후(추천서는 추천인이 작성) 다른 서류와 

함께 8월 22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9월 13일(주) 오후 12시45분 본 교회당에서 갖는다.

▲문의: (714)284-2854, 253-4767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 순회 집회
한국의 G&S 엔터테인먼트(대표 조효성 목사)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KWJM 한류선교 찬양콘서트 미주 순회 집회를 갖는다. 이

번 간증 콘서트에는 MBC ‘위대한 탄생’과 Mnet의 ‘스퍼스타 K’ 출

신 여성싱어 현진주, 색소폰 연주자이자 10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중국선교사 자녀 송찬양, 퓨전 국악판소리로 활동하는 국악소녀 정

겨운 등이 출연한다. 일정은 △17일(금) 오후 8시 올림픽장로교회 

△19일(주) 오후 1시30분 주사랑연합감리교회 △20일(월) 오후 7

시 라스베가스휄로십교회 △24일(금) 오후 7시30분 생수의강선교

교회 △25일(토) 오후 7시30분 하나로커뮤니티교회 △26일(주) 오

후 5시 토기장이교회.

▲문의: (714)614-4489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기동 목사)는 9일 오전 10

시30분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를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실시했다. 

김기동 목사는 “사랑의 라면 행사

에 타민족 지도자들과 함께해서 기

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작년

에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때 남은 

비용으로 사랑의 라면 행사를 가졌

다. 올해는 부활절 예배 때 타민족

을 위한 헌금을 모았으며 이를 사

랑의 라면 나눔 행사로 사용하게 됐

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라면은 어

려움의 상징이자 사랑의 상징이다. 

이번 행사는 사랑과 비전을 나누며 

나아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고 말

했다. 

교협 수석부회장 민승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사랑의 라면 나눔 행

사는 김기동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인디언교회, 일본인교회, 베트남인 

교회 등 타민족 교계지도자들의 인

사로 진행됐다. 

사랑의 라면 수혜자로는 히스패

닉교회, 베트남교회, 인도인교회, 아

프리컨 교회, 일본인교회, 멕시코 프

리즌 미니스트리, 멕시코 코람데오, 

베트남 장애인선교회, 홈레스 선교

회, 한인시니어센터 등 10곳이다. 

한편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전

에 열린 정기임원회는 교협 교육담

당 부회장 심상은 목사 사회로 시

작, 복지분과위원장 남상국 목사

가 대표 기도했으며 영성담당 부회

장 이서 목사가 ‘기도와 사역자’(호

1: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증

경회장 박용덕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OC교협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실시

“타민족에도 사랑과 비전 나누기”

열매교회는 안국련 목사 원로목

사 추대 및 김요섭 목사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2일 오전 11시에 가

졌다. 

이날 김요섭 목사는 “23년 전 신

림동 제일성도교회에서 교육전도

사로 사역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들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며 

“15년간 안국련 목사님께서 기도

와 사랑과 눈물로 섬겨 오신 열매

교회에서 2대 담임목사로 섬기게 

됐다. 특히 제가 섬겼던 남가주리

디머교회와 하나가 되어 섬기게 됐

다. 열매교회 담임목사로 청교도 

신앙을 계승시켜 이 민족을 책임지

고 전 세계를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

랑과 격려로 위로해주시길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김요섭 목사의 사회와 소울워너 

찬양단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

는 임진호 장로가 기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으며 이정남 목사

(KAPC 가주노회 증경노회장)가 ‘

세우려 하여’(고후 13:8-10)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설교에 이어 이정남 목사 집례로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담임목

사 취임선서 및 취임패 증정을 했

으며, 취임선서를 마친 김요섭 담

임목사 집례로 안국련 목사 원로목

사 추대식을 가졌다. 

추대식은 원로목사 추대패 증정 

및 꽃다발 증정, 안국련 목사 성역 

발자취 동영상 소개로 이어졌으며 

조천일 목사(나성빌라델비아교회 

원로)가 축사 및 격려사를, 김희영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예배

는 이인승 목사(멕시코 선교사)의 

축도로 마쳤다. 

열매교회와 남가주리디머교회 

통합예배는 지난 5일 오전 11시에 

있었다.
<박준호 기자>

열매교회, 남가주리디머교회 흡수통합 
안국련 원로목사 추대 및 김요섭 담임목사 취임예배

열매교회 원로목사 추대식 및 2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김요섭 담임

목사 부부와 안국련 원로목사 부부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OC교협주최 사랑의라면 나눔행사가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렸다

미주감신대학교(학장 강성도 목

사)는 2015 미주감신 여름특별강의

를 9일부터 11일까지 평화의교회(

담임 김기대 목사)에서 오강남 교

수(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종교학 

명예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종교, 그 표층과 심층’이라는 주

제로 시작된 첫날 강의에서 오강남 

교수는 “오늘날 종교, 특히 기독교

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

각하게 자문하며 종교의 깊숙한 내

면을 드려다 보려고 한다”고 강의 

목적을 설명했다. 

오 교수는 “‘참된 믿음이란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

의 종이라는 표현은 겸손한 표현이

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자아가 살

아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하나

님 속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더 겸손한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주

의적 해석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

성경의 말은 그 너머에 있는 속뜻

을 알아야 한다. 문자를 강조하는 

교단일수록 갈등이 생기며 갈라지

는걸 보게 된다. 그건 각자가 가지

고 있는 문자적 해석 때문에 벌어

진 것이다. 나 자신이 신이 아닌 이

상 나만의 해석을 절대화 할 수 없

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감신 2015여름특별강의, 강사 오강남 교수

‘종교, 그 표층과 심층’주제로

2015 미주감신 여름특별강의에서 오강남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가나안성도 현상,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제 포럼이 7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인터내셔널유니버스티(

학장 박문규 박사) 강당에서 LA기

독교윤리실천운동 후원으로 열렸

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희송 대표

는 “한국에서 가나안성도(교회를 떠

난 크리스천)는 100만 명이 넘는 것

으로 추산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자들 

역시 가나안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며, “이들이 신앙의 뿌리가 얕거나 

갈등 등으로 교회에서 탈락하는 현

상으로 생각해 잃어버린 양으로 반

드시 찾아와야 할 영혼으로 생각하

지만 그들의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

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가나안성도들의 특징

은 평균 14년 정도 교회출석을 한 

자들이다. 이는 교회에서 교사, 성가

대 등으로 봉사를 한 성실한 일꾼이

었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들이 

교회 주변인으로 있다가 이탈한 것

인지 중심에서 성실히 봉사를 하다

가 탈락된 것인지를 질문해봐야 한

다”고 설명했다. 

또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옮

겨 다닌다는 의혹이 있지만 실제로

는 한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은 자들

이 45.7% 한번 옮긴 자들이 2-30%

로 조사됐다. 즉 60%가 습관적으로 

옮기지 않은 자라는 것이다. 교회와 

가나안성도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

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양 대표는 

말했다. 

양 대표는 “교회를 떠나는 그룹을 

크게 둘로 나눠 신앙적 문제와 씨름

하는 과정에서 떠나는 비율이 44%

에 이르고, 또 비슷한 비율로 목회자

와 교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떠난

다. ‘가나안성도 현상’은 현재 교회

가 얼마나 현실과의 괴리를 보여주

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

락에서 가나안성도는 역설적으로 

한국교회가 풀어야할 문제를 극명

하게 보여주는 존재이며, 제도권 교

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갱신을 위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의

를 마쳤다. 

양희송 대표의 발제에 이어 황병

구 한빛누리 본부장, 김재영 ITS 교

수, 김현준 카이로스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기윤실 후원 주제포럼, 발제자 청어람 양희송 대표 

‘가나안성도 현상,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가나안성도 현상,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제 포럼에서 양희송 청어람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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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9일 직전 대

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전격 제명

했다.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행정보류 상태였던 기독

교한국침례회(기침)는 한기총에 복

귀했다.

한기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한

기총 세미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기총 실행

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기총 긴

급임원회에 대해 홍 전 대표회장이 

‘임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

청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징계 사

유에 해당한다”고 홍 전 대표회장

의 제명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회장은 당시 긴급임원

회에서 구성키로 한 ‘후원금조사 특

별위원회’와 관련, 조사대상에 포함

되면서 한기총 공식회의 출입이 금

지됐다. 홍 전 대표회장은 이에 반

발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실행위는 정관을 개정해 대표회

장 임기를 현행 ‘2년·연임 가능’에

서 ‘1년·1회 연임’으로 변경했다. 대

표회장 출마자격도 고쳐 증경 대표

회장은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한 

재심을 담당한 이단검증특별위원

회(위원장 오관석 목사)의 결과 보

고는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단검증특위는 “기존에 본회(한

기총)에서 류 목사에 대해 결의했

던 바를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앞

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

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류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없다’고 

한 기존 결정을 사실상 유지하겠다

는 의미다. 

그러나 이단검증특위의 전문위

원단(위원장 구춘서 한일장신대 교

수)은 최종 보고 자료에서 ‘류 목사

와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해

제를 원인 무효로 해야 한다’ ‘앞으

로 한기총에서는 이단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이

번 결정의 의미는 앞으로 한기총에

서 이단해제 결정을 하지 않고 모든 

이단 심의 문제는 각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광수 목사, 이단성 있나 

없나=이단검증특위는 실행위에

서 “전문위원들 및 검증위원들

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면서 “(류 목사에 대해) 기독론

이나 구원론 등의 신학 근본사상

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

견되지 않았다.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단성

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류 목사에 

대한 본회(한기총)의 결의를 존

중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이단 

문제는 각 교단에서 검증한 결과

를 존중하겠다”는 등의 결의 내

용을 밝혔다. 류 목사에 대한 한

기총의 이단해제 결정을 기존대

로 유지한다는 의미와 함께 향후 

한기총은 이단 판정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지는 부분이다.

논란의 핵심은 류 목사의 이단

성 여부를 조사한 특위 산하 전

문위원회의 보고 내용을 이단검

증특위가 “전적으로 수용한다”

고 밝힌 대목이다. 전문위는 “한

기총의 분열 원인이 되었고, 통

합의 가장 큰 장애가 되어 있는 

한기총의 이단해제 결의를 원인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요 결론으로 제시했다.

이단검증특위가 사실상 ‘이단

성 없다’고 판단한 부분과 달리 

전문위는 “과거 이단해제 결의

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

을 내놓은 것이다. 교계 주요 인

사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전문위의 견해, 즉 ‘이

단성이 있다’는 의견을 이단검

증특위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놓고 ‘기존 결의 존중(이단성

이 없다)’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12

일 “이단검증특위의 보고 내용

은 전문위원들과 검증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내

린 판단”이라며 “특정 내용만을 

부각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곡해

해서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이

단 문제는 각 교단의 입장이 다

르기 때문에 한기총은 각 교단

의 결의를 존중한다는 것이 결

론”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교단·기관들, “진의 파

악한 뒤 논의 착수”=한기총 이

단검증특위에 전문위원을 파송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

합 총회 변창배 기획국장은 “한

기총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아

직 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

한 바는 없다”면서 “먼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논의

를 거쳐 교단 차원의 공식 입장

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

장백석 이경욱 사무총장은 “조

만간 검증 작업에 동참한 전문위

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

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지난 10

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단 규정

과 해제는 각 교단의 고유한 권

한”이라고 전제하면서 “연합기

관이 교단의 신학적 입장에 배

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일치

와 연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

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

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한기총

은 한교연 성명서에 동의한다”

면서 “한기총은 어떤 희생이 있

더라도 환골탈태하고 개혁해 연

합회 일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

장에서 ‘예수그리스도 민족의 희망, 

분단을 넘어 평화통일의 새날을 주

소서’를 주제로 광복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가 열린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준비위

원회가 주최하는 기도회는 교단·교

파를 초월해 추진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통합·백석, 한국기독

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

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

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8

개 교단장들은 지난 6일 모임을 갖

고, 기도회 준비위원회에 구성에 합

의했다. 

준비위 우순태 사무총장은 “이번 

기도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과 1974년 엑스플로74, 1984년 한

국기독교100주년선교대회, 2007년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 

2010년 한국교회8·15대성회 등의 

연합정신을 계승한다”면서 “한국교

회 및 우리 민족 모든 구성원들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 감

동, 결단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통일기도회는 서울은 

물론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160

여 곳의 국내 주요도시와 미국 뉴

욕과 시카고, 러시아 모스크바와 독

일 베를린 등 90여 곳의 해외 도시

에서 동시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

이를 위해 현지 교회들과 협력 방안

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번 기도회에 한국기

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

장로교총연합회 등 주요 연합기관

과 산하기구 및 보수와 진보, 기독

교 통일운동 및 선교 관련 단체 등

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의 통일 

비전을 담은 선언문도 채택한다. 선

언문에는 분열을 거듭하며 세속화

된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

시지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교

회의 다짐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

를 위해 가칭 ‘선언문 준비위원회’

를 구성하고, 각 교단에서 위원들

을 파송 받아 문안 조율작업을 하

기로 했다.

우 사무총장은 “한국교회가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제2의 8·15 광복

을 맞이하는 전환기로 삼아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기도회에 이어 15일 오

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

에서 평화통일특별새벽기도회도 

개최한다.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는 광

복 70주년을 맞아 조직됐으며 지

난 1월 1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연합기도회를, 3월 1일에는 서울 강

동구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 1

만여 명이 모여 통일기도회를 개최

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

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관

련 법규를 개정해 권한을 대폭 강

화시키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시

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최근 국가인권위

와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무더기로 올라와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주요 내

용은 국가인권위의 권한을 대폭 강

화시키고 기구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회언론회는 

동성애자와 에이즈 확산 간 연관성 

보도를 통제하는 국가인권위의 ‘언

론보도준칙’ 등을 예로 들며 국가인

권위의 권한 강화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인권

위는 2011년 9월 한국기자협회와 ‘

인권보도준칙’을 발표했는데, 여기

에는 동성애에 관련된 보도를 가로

막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동성애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통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

타했다.

교회언론회는 “이처럼 한국에서 

국가인권위는 초헌법적 기관이 되

기 쉬운 상황인데도 국가인권위에 

또 다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대

다수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가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우

려했다.

동성애 단체의 한국사회 접근전

략을 알아보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포럼

이 13일 서울 서초구 백석예술대에

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동성애법 

반대를 위한 성경적 포럼-믿음으

로 연합하여 전진하는 총회’라는 주

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

가 개최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

한국교회는 동성애에 대해 더욱 적

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면서 “성과학연구소 설립, 국민계

몽교육홍보단 및 법률단 운영, 동

성애 치유프로그램 제공, 언론매

체·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터넷에 대한 대응, 국제적인 반동

성애 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이 대표는 또 연 1회 ‘동성애 반

대 주일’을 제정, 전국 교회가 동성

애 반대 설교를 하도록 하고 오후예

배 때는 지역별 연합예배나 국민대

회 등의 방식으로 동성애 반대 모임

을 갖자고 제안했다.  

김지연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

회 전문위원은 ‘동성애의 사회적 비

용과 학교실태’라는 제목으로 동성

애가 사회문제화 될 수 있음을 시사

했다. 김 전문위원은 구체적인 사례

를 들어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가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임을 설명

한 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에이

즈 감염 예방을 위해 동성애자의 에

이즈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내국인 에

이즈 환자 연평균 증가율이 15-19

세 20.6%, 20-24세 14.9%로 조사

됐다”며 “10대와 20대의 높은 신규 

감염률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어 “에이즈 약값이 환자 1인당 한 

달에 300만∼500만원씩 들어간다”

면서 “이를 전액 국가가 국민의 세

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

다”고 지적했다.  

예장백석은 지난달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의 위험성

을 경고하는 목회서신, 공동 설교문

을 산하 5400여 교회에 발송했다. 

같은 달 28일 주일을 ‘동성애 반대

주일’로 지키고 교회와 성도의 가정

에 동성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것을 당

부했다.  

장종현 예장백석 총회장은 인사

말에서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깨달

을 필요가 있다”며 “동성애의 위험

성과 심각성에 대해 바로 아는 포럼

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장로교 2000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사

회통합, 교회의 화합을 다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

표회장 황수원 목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서 ‘광복 70주년 2015 사랑으로 통

일을 이루어가는 한국장로교회-제

7회 장로교의 날’ 행사를 열고 교계

와 사회를 향해 개혁과 화해를 호

소했다. 이날 행사에선 특히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통일’ ‘

연합’ ‘하나 됨’이 여러 차례 언급됐

다.  

행사는 라파 오케스트라의 연주

와 24개 장로교단의 기수단 입장으

로 시작됐다. 대회장을 맡은 황수원 

한장총 대표회장이 “한국장로교회

가 하나 되면 통일의 그날을 앞당

길 수 있다”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

졌다.

황 대표회장은 개회선언에서 “70

은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바

빌론에서 70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

과 같은 숫자”라며 “우리나라는 세

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다. 

통일은 우리교회가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야 할 과제이며 통일을 이루

기 위해선 사랑이 가장 강력하고 효

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을 다짐하고 광복 후 70년 동안 베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

며 향후 70년의 비전을 함께 공유

하자”고 권면했다.  

준비위원장 백남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연합과 일치에 

뜻을 모아야 한다(시 133:1)”며 “하

나가 돼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

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

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

했다. 또 “저출산, 동성애 조장, 가

정해체 등 가정에 해로운 세속문화

에 성경적 진리로 대항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1부 개회식에서는 한국교회의 부

흥과 역할 등을 돌아보고, 향후 70

년의 과제와 비전을 모색했다. 2부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에선 성찬

식 집례를 통해 분열과 갈등으로 나

뉘었던 장로교의 역사를 회개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했다. 3부 

비전선포식에서는 예장 통합과 합

동, 백석, 고신 총회의 부총회장과 

비전선포문 작성위원장인 김성봉 

신반포교회 목사 등 5인이 대표자

로 나서 광복 70주년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성경 중심의 개혁으로 실천하겠습

니다’ ‘십자가에서의 연합으로 실천

하겠습니다’ 등 7개 항목의 실천강

령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교단 총

회장과 총무(사무총장)들이 강단에 

올라 장로교 화합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한장총 전 대표회장 이종윤 목사

는 ‘한 교단 다 체제와 복음화된 통

일조국 건설의 모퉁잇돌 장로교회 

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교회의 하

나 됨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바알

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

으로 상징된 남북한의 기독교인들

은 조국통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나”라고 반문한 뒤 “이스라엘 역사

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듯이 

우리 민족 역사의 주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민족의 복음

화, 곧 신앙의 하나 됨을 이뤄야 한

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일을 이루

려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자처하

는 한국장로교회가 먼저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장총은 2009년 종교개혁가이

자 ‘장로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 칼뱅(1509~1564)의 생일인 7월

10일을 ’한국 장로교의 날‘로 정하

고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장

로교는 한국 개신교 성도의 65-

70%를 차지하지만 크고 작은 교단 

200여개로 분열돼 있다.

한기총 실행위 전격 결정...대표회장 임기 1년·1회 연임

전문위 “류광수 이단해제 결의 무효” 

실행위 “전문위 뜻 수용…이단성 없어”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내달 9일 서울광장 개최 확정

교회언론회, 일부 의원들 법 개정시도에 우려 논평

예장백석 총회 포럼...법률단 조직·SNS선교 국제 연대 등 제안

한장총 주최 ‘2015 장로교의 날’ 2천명 참석 

홍재철 목사 제명·기침 복귀 승인

광복70년…평화통일 위해‘기도의 힘’모은다

“동성애자 옹호 국가인권위 권한 강화 안돼”

“동성애 맞서 연 1회 반대 주일 제정을”

“연합·일치로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의 이단검증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류광수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재심 결과를 놓고 진의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

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기총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단검증은 교단 의견 존중”

한기총, 최종보고서 해석 놓고 논란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10일 서울 

사당캠퍼스에서 회의를 갖고 운영

이사회가 신임 총장 후보로 선임한 

김영우(서천읍교회) 목사를 제6대 

총장으로 최종 인준했다. 

재단이사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부이사장 안명환 목사를 재단이사

장 직무대행으로 선정했다. 이어 김 

목사가 제출한 재단이사장 사임서

를 수리한 뒤 총장 선임의 건을 심

의,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김 신임 총장은 “열심히 충성을 

다해 직임을 완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총신대와 총신대 신대

원을 졸업했으며 충청노회장, 기독

신문 주필, 총신대 재단이사장을 역

임했다. 

앞서 열린 총신대 운영이사회에

서는 재적 운영이사 144명 가운데 

102명이 출석해 찬성 79표, 반대 22

표, 무효 1표로 김 목사를 신임 총장

으로 선임했다. 백남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은 투표에 앞서 

“총신대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

다”며 “어떤 것이 총회와 신학교를 

위한 것인지 잘 결정해 주기 바란

다”고 말했다.  

이날 신임 총장 선임으로 지난달 

25일 길자연 전 총장이 사임한 이후 

심상법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돼 왔던 총신대는 15일 만에 정상

화됐다. 김 신임 총장은 길 전 총장

의 잔여 임기인 2년 6개월 동안 직

무를 수행한다.

운영이사회 일사천리 진행…찬성 79 반대 22표 확정

총신대, 김영우 이사장 총장 선임
<1면에서 계속>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든 예상하지 못한 좌절과 수없이 

맞닥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혹

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 그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때부

터 모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다. 당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에 더 이상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

음이고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는 누군가를 섬기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감사는 리더십의 기초다. 리더는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섬기는 리더, 

존경 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

십의 기초를 감사로 탄탄히 다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섬김의 덕

을 베풀 수 있다.

감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한

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 자연스러워지고, 나눔으로써 나

와 남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도 몸

소 경험하게 된다. 새로운 지평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때 비

로소 우리는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향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이

유를 깨닫는다.

감사로 내가 변하고 내 주위 사

람들이 변하면, 우리는 감사로 소

통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된

다. 만약 공동체의 리더가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 리더 덕분

에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

다. 그가 바로 행복을 퍼뜨리는 천

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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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의 이슬람과 메디나의 이슬

람

이슬람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622

년 메디나 정복 이후의 무함마드 사

상과 640년 메카 점령 이후의 사상

에 차이가 있다. 크래그는 이것을 메

칸 코란(Meccan Qur’an) 혹은 메칸 

무함마드와 메디나의 호전성(Me-

dinan belligerence)으로 묘사한다. 

메카에서 코란은 부드러운 면이 

있으나 메디나 이후 코란은 전투적

이고 강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 메카

에서는 무함마드는 유대인이나 기

독교인을 사랑하고 다른 종교와 평

화적 공존을 가르친다. 그러나 메카 

이후 계시는 두 종교를 엄청나게 정

죄한다.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가르

친다. 이슬람은 신학적으로 마지막 

계시는 이전의 계시를 무효화하는 

소위 이전계시 무효설을 강조한다.     

2. 이슬람 기본교리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슬람의 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

다”는 것이다. 대영백과사전은 알라

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기독교와 비

교한다. 

어원적으로 알라는 아랍어 알 일

라(al-ilah：The God)의 단축형인 

것 같다. 알라는 이슬람 신앙의 핵

심이다. 알라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

는 ①알라는 창조주․심판자이며 상

주는 존재이다. ②알라는 유일하다. 

하나만 존재한다. ③알라는 전능하

고 자비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알라는 무서운 심판자 이

미지가 강하여 사랑과 자비가 없

는 것은 말한다. 알라의 주권을 아

주 강조한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

의 사도라는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mer)는 일찍이 세계는 알라

의 주권을 외치는 이슬람과 하나님

의 주권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크게 

충돌할 것으로 예언하였다. 

이슬람의 본질은 “알라에게 복종

하라”이다. 무슬림들은 “신의 뜻이

라면”이라는 뜻을 가진 “인샤 알라

(insha Allh)”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

다. 기독교식의 신의 섭리를 강조한

다. 

코란(Qur’an) 

이슬람은 경전인 코란을 아주 절

대시한다.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

이 신성모독죄로 수난을 당한다. 이

유는 기독교인들이 코란(책)을 찢거

나 찢어진 코란을 들고 다녔다는 것

이다. 오래전에 한국군대 병사들은 

기드온 단체가 선물로 준 성경을 찢

어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있었다. 이슬

람식으로 하면 “사형감”이다. 

코란은 아랍어 동사 ‘읽다qa raaa’

의 파생어로 ‘읽는 것’, 즉 ‘독경’을 뜻

한다. 코란은 신의 말씀으로 가브리

엘 천사가 알라의 명을 받아 문맹(文

盲)인 예언자 무함마드라는 인간복

사기를 통해 한 자, 한 획도 빠짐없

이 그대로 인류에게 전달했다고 믿

는다. 따라서 코란은 번역되면 “코란

의 해석“이 된다. 한국어 코란은 ”알 

코란의 해석“이다. 이것은 아랍어를 

절대시하기 때문이다. ”신성한 절대

신의 말씀“을 운율에 맞추어 낭송하

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부

르는 것이나 불교의 승려들이 불경

을 읽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코란은 114장 6천200여 절로 나

누어져 있고 가장 긴 장은 오늘날의 

인쇄체로도 30여 쪽이 되지만 짧은 

것은 불과 3, 4행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아랍어로 장은 수라Sura, 절은 

아야Aya라고 부른다. 

  
하디스: 예언자의 전승 

코란의 해석이 어려울 때 무슬림

이 의존하거나 인용하는 권위 있는 

자료는 하디스Hadith다. 하디스는 

전통 혹은 전승을 의미하는데, 무함

마드의 말과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코란에 버금가는 권위로 간주되며 

이슬람 역사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용은 코란의 해석에

서부터 교리, 이슬람 신학, 심지어 희

랍철학까지 망라하기 때문에 이슬람 

고등교육의 귀중한 원천이 된다.  

무함마드 사후 3세기에 수니파 무

슬림학자들은 여섯 가지의 권위 있

는 하디스를 편찬했다. 그러나 하디

스도 형성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

어 지금도 하디스를 채택하고 해석

하는 방법이 이슬람 안에서도 상이

하다.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완전 무결성을 주장한 반면 수니파

는 좀 다른 사상을 가진다. 

이슬람의 다섯 가지 기둥 

예언자의 사후 수십 년 동안에 이

슬람 공동체에는 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확정되었다. 이것을 이

슬람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

백, 기도, 헌금, 단식 및 순례이다. 하

와리즈파는 이 다섯 가지에 성전聖

戰을 추가해 여섯 가지를 기둥으로 

간주한다. 

1) “알라는 위대하시다Allah Ak-

bar). 알라는 한 분밖에 없으며 무함

마드는 신이 보낸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교리문답 공부 없이 이것만 

고백하면 무슬림이 된다.  

2) 기도: 하루 다섯 번 한다. 해뜰 

무렵, 정오, 오후 4시경, 해질 무렵, 

잠자기 전에 한다. 고백 혹은 예배

는 혼자서 할 수 있으나 이슬람 성전

에서 하는 것을 장려한다. 금요일 큰 

모스크 입구에는 손과 발을 씻는 시

설이 있다. 간단한 샤워시설도 있다. 

3) 자카트: 이슬람 교리에도 봉사

와 헌납을 중시한다. 이것을 자카트

라고 한다. 일종의 종교세와 같다. 이

슬람 세계는 봉사를 많이 하는 편인

데, 자금은 바로 자카트 때문이다. 구

약의 십일조와 유사하다.  

4) 금식은 이슬람력 아홉 번째 달

인 라마단 한 달 동안으로, 매일 해

가 떠서 질 때까지 먹는 것, 마시는 

것, 피우는 것 및 성적 욕구를 자제

한다. 그러나 해가 진 후에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슬람국가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낮에는 굶어야 하

지만 밤에는 먹을 자유가 있다. 그러

나 병자와 신부는 다른 날에 금식을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재미있는 사실은 라마

단 기간에 도리어 식품매상이 다른 

달보다 더 많다고 한다. 

5) 순례: 무슬림들은 가능한 한 일

생에 한 번 이상 메카를 순례해야 한

다. 순례는 이슬람력으로 12월 7일

부터 10일 사이의 기간에 행하며 많

이 할수록 더 좋다. 순례자는 우선 

신성한 직면체의 바윗돌인 카바를 

일곱 번 돌고 난 후 그 옆의 조그마

한 검은 돌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쓰

다듬는다. 그 다음 메카에서 메디나

를 거쳐 아라파트 평원으로 가며, 끝

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즈다리파 라

는 곳에서 밤을 보내면서 소, 염소 

등의 제물을 바침으로써 순례는 끝

난다. 순례를 다녀오면 자기 집에다 

특별한 불을 켠다든지 화환을 건다

든지 해서 이웃에게 자랑한다. 

최근에는 지하드를 첨가하여 여섯

째 기둥으로 말한다.  

	
이슬람 법률：샤리아(Shari’a) 

샤리아는 개인의 규범이라기보다

는 공동체의 규범이요 원칙이다. 샤

리아의 본래의 뜻은 ‘물 마시는 곳

으로 안내하는 길’을 의미한다. 샤

리아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보면 9

세기 말에 다수의 이슬람 법학자들

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샤리아와 서

구 법 사이에는 두 가지 근본적 차

이가 있다. 

샤리아는 한 개인과 국가와의 관

계뿐만 아니라 절대신과 인간, 양심

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둘째는 샤리

아는 서구법과는 달리 알라가 무함

마드 사후의 사회적 변천에도 불구

하고 샤리아는 변화하지 않는다. 샤

리아에 의하여 지금도 사우디에서

는 참수형이 행해진다. 사우디에서

는 2005년에만 191명이 처형되었는

데 그 중에 절반은 외국인이다. 2006

년에는 38명에 불과하였으나 지금

은 수백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메일: hjjun01@hanmail.net

세계종교 문화뉴스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2)

신학적으로 ‘이전계시 무효설’ 강조 호전적 메디나 지향
유일신 ‘알라’ 주권 강조·예언자전승은 종파 따라 차이  
다섯가지 기둥, 최근에 지하드 첨가 여섯가지 기둥으로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이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의 절반이 지나도록 바쁜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개월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먼저 무료이동진료 버스가 이제 거의 모든 공사를 마치

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크고 작게 헌신하여주

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 고 김옥란 사모님과 함께 꿈꾸었던 무료이동진료

소가 이 땅에 마련이 된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번 Rio Azul에서는 아주 특

별한 분을 모시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Dr. Stanley 

Topple이라는 한국명 ‘도성래’라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동

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

랐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을 유창히 구사한다는 것이 전부였습

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분은 한국 선교역사 

가운데 아주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참고: 

내한선교사 130주년 특집다큐 ‘블랙마운틴’ Youtube).

한국과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1959년 

27살 총각으로 한국에 들어가 22년 동안 여수 애양병원에

서 원장으로서 한국의 한센병을 퇴치하는데 큰 공을 세우

고 또 그 공로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국민훈장까지 받

았던 한국인들에게는 큰 은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시며 이제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더 도

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떠나야 한다며, 한국보다 더 낙후

된 땅, 아프리카 케냐에서 또 다른 20년의 기간을 선교사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이분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이분의 예수님을 닮

은 성품을 통하여 저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

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코스타리카

선교 편지  



하나님의 문화 개척과 확장을 위해 

부름받아 나선 영화선교사 이성수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권

속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작년 2월 캐

나다와 미국 집회를 위해 한국을 떠

나면서 보냈던 기도편지에 이어 1년

반 만입니다.

저는 120 한국교회 집회에 이어 캐

나다와 미국의 120교회 집회를 주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생소한 소재인 

북미원주민 선교영화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에서 놀라운 받아들임과 

이미 원주민선교의 문이 많이 열린 

캐나다에서 열렬한 환영이 있었고 앞

으로 원주민 선교로 나아갈 미국에서 

큰 변화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DVD를 제작하여 매칭펀드 

형식으로 성도들이 1장 구매해주면 

원주민 마을과 백인교회에 1장 보내

는 운동을 벌인 결과 많은 교회와 성

도들의 동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미주 중부와 서부 지역을 방문

했고 이제 동부지역만 남겨놓고 있습

니다. 원주민 마을과 백인교회에 무

료로 DVD를 보내는 운동은 앞으로

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남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집회를 계획했었으나 지난 5

년에 걸친 쉼없는 강행군으로 영육 

간에 더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일단 안식을 취하고 다음 기회를 보

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소년의 물고기와 보리떡을 받으

시고 그것에 축사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소외되고 외

면 받던 원주민들의 아픔과 치유를 

담은 “뷰티풀 차일드”에 축사하셔서 

기적처럼 240개 교회의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기독영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

문이라고 믿습니다.

“뷰티풀 차일드”는 50만불의 재정

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3명의 투자자

에 의해 20만불의 투자가 있었고 30

만불은 한국, 미국, 캐나다의 많은 교

회들과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졌

습니다. 극장 수입은 없었으나 교회 

투어로 총 25만불의 헌금이 수입으

로 잡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집, 

극장 개봉의 홍보비로 약 10만불, 투

어 기간의 유지비로 약 10만불 사용

되었고 그리고 남은 재정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연말까지 사용

되면 참 놀랍게도 5년전 시작할 때와 

같이 다시 제로베이스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에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 영화

를 통해 원주민들의 지속적인 변화와 

회복, 그리고 백인 교회와 성도들에

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알릴 기회

가 되었음에 한 마음으로 함께 감사

하는 용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

록 물질적으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

지만, 많은 교회에서 원주민들의 아

픔에 동참했고 또 원주민 선교에 나

아가게 되었음이 큰 성과였음에 하나

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는 성

과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인 열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

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눈물로 씨

를 뿌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

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

뢰합니다.

제로베이스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

임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

봅니다. 주님께 헌신한 이후 늘 입히

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은

혜를 체험합니다. 얼마 전 비교적 부

유한 친구를 만났는데 은퇴걱정, 노

후걱정을 하더군요. 집 한 칸 없는데 

걱정을 묻어둔 제 자신을 바라보니 

참 이상하더군요. 있는 자는 전쟁인

데 없는 자는 평화인 것을 어떻게 설

명할 수 있을까요? 

푯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성도가 자랑할 재산

이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

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시119:56)

오히려 친구를 통해 저는 다시 한

번 주님의 손만 의지해서 다시 달려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

었음에 주님의 큰 안위와 사랑을 느

낍니다.

저는 지난 3월 서울에 들어왔습니

다. 몇년간 아내에게 부어졌던 하나

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아내가 신학

을 결정해서 백석신대원에 진학했기

에 저는 사랑하는 밴쿠버를 뒤로 하

고 저희 가정을 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3

개월의 안식을 취하고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제목을 나

눕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성경통독시 주님이 다니엘의 마

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다니엘 금

식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과 뜻과 힘

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2. 수년전 제주열방대학에서 SBS(

귀납적성경연구학교)를 할 때부터 

구상했던 소설을 집필하려고 합니다. 

가제는 “외줄(ONE LINE)”입니다. 시

간이 갈수록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외줄 같은 험난한 시대

를 살수 없습니다. 유다 패망시대를 

함께 살았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

니엘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이 시대

를 비춰보고자 합니다.

3. 교회를 집회하며 선포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영화 “I AM CHURCH” 

리서치 중입니다. 주께서 비느하스의 

질투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젊든 늙

었든 새로운 세대이며 이 시대를 고

칠 수 있다고 마음 주십니다. 라이즈

업코리아 등 청소년들의 집회에 참

석하며 새로운 물결에 조금씩 젖어

들고 있습니다.

4. 마지막 뷰티풀차일드 DVD 보급

을 위해 하반기에 뉴욕과 토론토를 

방문합니다. 원주민 마을과 백인 커

뮤니티 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용서

와 화해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5. 내년에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전국 교회 펀드레이

징을 위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

다. 맹연습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동일한 비전을 가진 동

역자들을 훈련케 하신 후 그때에 함

께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주님

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 하

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7월1일 영화선교사 이성

수 드림  
이메일:gabrielkim1004@gmail.com

<13면에서 계속>

또 돌아가시며 내년에는 꼭 진료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

며 진료하고 싶다는 아쉬움을 남기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시온교회의 안정화와 다문화가정 예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

립니다.

2.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루빨

리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와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지도록.

3.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4. Rio Azul교회의 Maria Ortiz 자매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열악한 상황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충실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매입니다. 신실한 청년이기에 그를 도와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축구 장학생으로 노스캐롤

라이나의 Montreat College에서 공부를 시키려 합니다. 이를 위

해 빌리그래햄 목사님 출신교회인 Christ Community Church에

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통

하여 다른 청년들에게도 큰 도전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변한 그가 다시 돌아와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 헌신을 할 수만 있

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위하여 기

도 부탁드립니다.

김도경, 김혜린 선교사 올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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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고린도교회 신자로 바울이 반가이 맞음(고전16:17).

4. 베냐민지파의 한 족속의 조상이다(민26:35).

6. 갓성의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친(삼상27:2).

7. 유다지파에 있는 마세라 근처 골짜기(대하14:10).

9. 비스듬히 기울어짐(행27:39).

10. 아하수에로 왕의 일곱 시종관 중의 한 사람(에1:10).

11. 돼지우리(명)

13. 피밭이라는 뜻(행1:19).

14. 두 면(출32:15).

16. 신년(창47:18).

19.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이렇게 변했다(골

1:1).

21.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행위(에6:2).

23. 물건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는 곳(명)

25. 내력. 연분(왕상3:1).

26. 사사, 왕, 제사장들이 재판할 때 앉았다(롬14:10).

28. 장사를 하는 사람(잠31:14).

29. 넓은 마당(느8:16).

30.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애4:2).

<세로 푸는 열쇠>
1. 므깃도 산의 별명이다(계16;16).

2. 집(사5:8).

3. 소아시아 서남해 중에 있는 작은 섬(행21:1).

4. 소바왕 하닷에셀의 수부. 놋이 많음(대상18:8).

5.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생김(고사성어).

8. 욥의 친구 엘리후의 부친(욥32:2).

9. 언행이 경박하고 천박함(삿9:4).

10. 다윗의 군대장관의 한 사람(대상12:18).

12. 겸손하여 응하지 아니하거나 받지 아니함(행10:29).

15.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면박(상식).

17. 바다, 호수, 하천이 합치는 곳의 반도보다 작은 육지(사11:15).

18. 자기 논에 물대기의 뜻. 무슨 일을 자기에게 

     이로운대로 함(고사성어).

20. 바둑 두는 판(왕상7:17).

22. 발목에 거는 고리(민31:50).

24. 이치로 보아 마땅히 그러할 것임(눅23:41).

26. 염통(삼하18:14).

27.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날 때 딴 사람 앞에서 대면시켜 따짐(욥9:32).

28. 코끼리의 어금니(아5:1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십자말 ● Cross Word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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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재앙은 그리스도

의 구원을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

째, 그 내용이 상충되면서 점진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일곱세대로 구분하는 해석은 계시록의 

상징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구원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불신자는 심판받으나 

신자는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일하시는 

장면입니다(7). 성자의 죽음으로 성취된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완성되고야맙니다. 셋째, 

그 구원에 동참한 신자는 그의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일에 힘써야합니다(9). 작은 책을 먹을 때

는 입에 단 체험을 했으나 지킬 때는 쓴 체험 

곧, 고난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은 신자를 새롭게 하여 완전한 구속세계에 넉넉

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회의 영원한 승리(계11:10, 11)찬89장월

사도요한이 본 계시의 순서는 인자, 교회, 그

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어린양의 구속

이 완성된 장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보좌

에 앉은 이의 모습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실한 성품의 표현

입니다. 그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은 나도 그의 

성품인 거룩과 의와 진실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 성품으로 충만할 때만 진정한 만족이 따릅니

다. 둘째, 성부의 성품은 고급천사인 네 생물에

게도 나타났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계시입니다. 

사자같은 왕권, 독수리같은 거룩, 송아지같은 능

력의 섬김, 사람같은 지혜를 보인 것입니다. 그

리스도는 사중성품, 사중사역으로 그 구속을 이

루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생물의 섬김의 본

은 오직 성령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승리하

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사도가 본 계시(계4:1-11)찬450장화

본문은 첫째, 계4, 5장은 천상구도를 보여주

는 계시의 그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을 중

심해 네생물, 24장로, 천군천사, 만물이 그를 향

해 찬송하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신자의 위

치는 24장로의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24는 택

한 수이고 그들의 손에 금거문고와 금향로를 가

질 뿐 아니라 자기면류관을 벗어 그 분께 던지

는 행위가 따르고, 어린양이 부르는 구속의 노

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도 속에 지상교

회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구제, 봉

사 등 모든 행위는 보좌에 계신 분에게 올려지

는 제물이 됩니다. 둘째, 만물의 찬송과 오직 하

나님과 어린양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현장은 1)

완성된 구속의 세계 2)모든 찬송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에게만 돌려지는 세계 3)만유가 예수 안

에서 통일되는 세계임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구속(계5:13하)찬408장수

계시록은 모든 계시의 골자를 모아놓았습니

다. 이미 예언된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의 죽음

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성령이 교회에 적용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어떻게 완성되는

지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여기서 실락원

이 복락원으로, 아담을 유혹하던 사탄이 유황불 

심판을 받고 택한 자기백성이 만왕의 왕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의 승리를 하며 어린양의 방법

으로 사자 같은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인자

를 우리는 봅니다(1). 둘째, 바울의 인사는 성부

와 성자를 통한 은혜와 평강인데 요한의 인사는 

거기에 일곱영이신 성령을 통한 사역을 더합니

다. 이미 완성된 구속의 공로는 교회의 모든 지

체에게 전달돼 누리게하는 일이 성령의 분몫이

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관심은 내주하시는 성령

의 인도하심에 있어야 합니다(4).

요한이 본 계시의 성격(계1:1-7)찬168장목

본문은 교회에 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첫

째, 사도요한이 본 계시는 예수그리스도의 계시 

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시자도 되시고 그 자신이 

계시이십니다. 고로 그의 33년 지상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신자의 모든 사상과 삶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예수로 인해 시작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

수 안에 모든 것이 완성 곧 예수와 함께하는 일

생이 신자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그가 본 계시

는 천상과 지상, 과거 에덴동산과 현재 교회사

역, 그리고 장래의 아마겟돈, 천년왕국 및 천당

까지 총망라한 종합적 계시의 성격을 갖습니다. 

둘째, 그는 교회에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일곱

촛대로 비유하며 주의 사자(담임목사)를 일곱

별이라 했습니다. 그 교회를 살피고 별들을 붙

드시는 분이 인자이십니다. 

금 교회의 능력(계1:20)찬190장

신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에 동참합니

까? 첫째, 흰구름 위에 있는 날선 칼 가진 천사

는 심판의 임무를 받았습니다(14). 구원과 심판

이 어울려 굴러가는 세상에서 성령은 그리스도

의 재림까지 일하십니다. 둘째, 16절 거둬지는 

곡식은 구원받을 택한 자인 교회입니다. 알곡을 

거두시는 구원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개인영

혼 속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17-20절 익은 포

도송이를 거둬 진노의 포도주틀에 넣는 일은 심

판의 일면을 보이는 그림으로서 불택자의 심판

이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올 영원한 지옥심판의 전주곡입니다. 의를 

찾으시는 주님의 열심은 이것을 이루고야 마십

니다. 성경을 믿어 구원받은 나의 증거가 이처

럼 권위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이 사실을 증거합시다.

심판에 동참한 신자(계14:14-20)찬502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을 통

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교회와 세

상을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에

게 모든 준비를 갖춰주는데 있다”Th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equip the church-his people-for 

works of service)라는 교회 교육의 기

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

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중 7절

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

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

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

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

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

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

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

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

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

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

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

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

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

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

하는 것은 전체로서의 교회의 일치입

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리스

도 안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신앙을 공고히 하고 그 신앙에 걸맞게 

교회 안과 밖에서 사역해야 함을 가르

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주

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

독교 교육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온 교회가 그리스도

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서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즉 교회

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돕는 것이다.”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께서는 지체들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

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물론 각

각 그 사역의 독특성이 있음에도 그들

은 모두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러

한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

고 있습니다. 이는 즉 기독교 교육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12절을 보면 그 이유는 모든 성

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세

상을 향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

키고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대

한 참된 앎을 경험하고, 이로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 최대한으로 그리스도

를 닮아 성숙해가도록 하고, 또한 이로

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

상을 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13절).  

교회의 교육자들을 세우신 이유, 즉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

게 온 성도가 함께 세상과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가르치

는 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듣고 이야기

해 온 바와는 사뭇 차이가 있는 듯 합

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교육의 목

표를 이야기 할 때 일반적으로 개인적 

측면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혹은 실상 

더 많은 강조를 하려는 의도가 없더라

도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채 논의해왔

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저는 흔히 기독교 교육

의 목적을 설명할 때 “기독교 교육은 

회심 즉 신앙형성과 영적 성숙을 그 목

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 교

육의 목표 견지에서 본다면, 확실히 성

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과 관련

된, 그리고 공동체적인 의미로서의 기

독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진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신

앙형성과 영적인 성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체현되는 것은 공

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

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 표현된 “신앙 형성과 영

적 성숙”이라는 것은 사실 위의 본문

에서 강조한 “섬김”이라는 부분이 포

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잘 소통

되고 있으리라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의 본분을 통해 우리

가 다시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표

현해왔던 것들-신앙형성과 영적 성숙

이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이들 자체

의 최종 목표가 바로 “세상과 교회를 

섬김(works of service)”에 있다는 것

입니다. 즉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개인

적인 신앙 및 신앙생활의 강화 뿐 아니

라 이를 바탕으로 세상과 교회를 위해 

섬김의 사역을 행하도록 우리 성도들

을 준비시키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

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에까지 이른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며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인 것입

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교회와 사

회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우

리가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

하게 이러한 담론을 표현하고 늘 유의

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위의 본문을 통

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

론 그에 따라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선교

사), 목사 및 전도사로, 또는 교사로, 이 

중 어떤 구체적인 사역의 범주에 속해 

있든지 일종의 교회 교육 담당자들로

서 우리의 교육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모두 다 같

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지적, 정서적, 의

지적, 신앙적, 영적 역량을 갖추어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인 것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9)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2)

최종 목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와 세상 섬길 수 있도록 

지적, 정서적, 의지적, 신앙적, 영적 역량 갖추도록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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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인 여고생이 최근 유엔에서 

개최한 ‘디지털 글로브 브라이트 

아이디어 대회(Digital Glove 

Bright Ideas Competition)'에서 

우승했다는 보도가 뉴욕의 일간지

를 통해 알려졌다. 이 대회는 지도

를 활용해 커뮤니티를 위한 모바

일 앱을 개발, 아이디어를 겨루는 

이 대회다. 

우승자는 브롱스 과학고등학교 

11학년 신혜지 양으로 11학년 고

등학생들로 이뤄진 약 100개 팀이 

참가했다. 같은 학교 친구와 팀을 

이뤄 위성 시스템과 지도, GPS, 기

후학 등을 결합해 가뭄에 대한 정

보 파악 데이터 모바일 앱을 소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

고 이 모든 우주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주는 너무나 넓고 크죠. 

빅뱅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든지 

다 ‘이론’(theory)이고, 창조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이라

고 볼 수 있지만, 창조는 사실이

죠. 우주공학을 함으로써 하나님

이 만드신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

다고 생각해요.”

외과의사인 할아버지, 약사인 

할머니 등 친가 쪽이 의사 집안이

라 신 양도 미국에 오면서 의학공

부를 하려고 했단다. 그런데 6학

년 때 우연히 행성에 관한 다큐멘

터리를 보고 우주공학을 공부해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행히 우주공학이 비인기 과목

임에도 부모님께서 쉽게 ‘네가 하

고 싶은 걸 하라‘는 허락이 있어서 

별 난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신 양은 주변의, 특히 아시

안 부모님들은 모두 의사나 변호

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한

다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

록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한마디 조

언도 한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

으면 결국 잘하게 된다”라는 명언

(?)도 남겼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우선 대

학을 가야하는데, 예일이나 캘리

포니아텍이나 MIT 등 어느 곳이

든 오라는 곳에 가려고 하다는 신 

양은 “의학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우주공학도 그만큼의 시

간이 걸리죠. 공부하면서 너무 힘

이 들어서 원망까지 했어요, 하나

님은 우주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

셨나.... 하하. 지구가 속해 있는 은

하계 뿐 아니라 더 많고 큰 것들이 

수도 없잖아요. 공부할수록 크다

는 생각이 들죠. 끝이 없는 것 같

아요.”

신 양이 미래에 일하게 될 나사

(NASA)와 한국은 협력관계가 없

다고 한다. 

“한국에 유명한 천문학자는 많

아요. 저와 같은 나이인데 한국에

서 박사학위 딴 사람도 있어요. 그

러나 국가 차원에서의 후원이 없

어요.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요."

우주공학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미국

과 견줄 만할 실력도 갖춰가고 있

다며 신 양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

았다.   

이번 ‘디지털 글로브 브라이트 

아이디어 대회’에서 신 양 팀이 우

승한 프로젝트는 계속되는 캘리포

니아 가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

다. 올 여름 방학에 빌&멜린다 게

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아 사용화

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대회 준비 중 갑작스레 주제 변

경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우승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신혜지 양은 “

무엇보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대

기업의 개발자 및 간부들과 만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들의 이야

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

가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 분야가 웬만한 전문가가 아

니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었다고 말한 신 양은 인터넷과 학

술 자료를 뒤져가며 공부했지만 

한계에 부딪쳤다. 그래서 직접 별

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멘토를 찾아 나서기도 했

는데, 지난해 렌슬러 폴리텍 공대

(RPI)의 한 교수가 멘토를 자처하

면서 리서치 과정에서 조언을 받

고 있다고.   

올 여름 가뭄에 대한 정보 파악 

데이터 모바일 앱 상용화 프로젝

트와 더불어 내년에 열리는 인텔 

과학경시대회와 구글 과학대회도 

준비 중이다. 내년 대회에서는 아

직 알려지지 않은 별에 대한 데이

터를 수집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많은 별

마다 다 특징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별들도 많기 때문.

“별들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우

리 인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주공학의 할일이죠. 항공

우주국(NASA)에서 별에 대한 연

구를 꼭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

가는 지구 밖의 다른 천체에도 꼭 

가보고 싶구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과 엄마

와 함께 유학생으로 도미한 신 양

은 미국에 오자마자 출석하고 있

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

사)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는 바이

올린 주자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

름방학에는 단기선교도 가는 등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올 여름에도 필라델피아 빈민가

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서머캠프에 교사로 참여한다. 

퀸즈장로교회가 지난해부터 시작

한 도시선교 프로젝트의 하나다. 

지난해 성과가 좋아 올해도 계속

된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 

빈민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한다. 20대 초반 청년들이 4-5명

씩 그룹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

서 미국 전역 50개 도시 지역 학교

에서 가르치는 선교 프로그램이

다. 보수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되는데, 큰 보람이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

주도 하나님의 작품임이 틀림없지

만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

로 명명된 학문들은 하나님의 창

조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

뉘어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찾아가는 예비 우주공학 

학자 아니 이미 우주공학의 길에 

들어선 신예지 양에게 세계 우주

공학 분야에서 미국내 한인으로 

뿐 아니라 한국의 우주공학 발전

에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

은 너무 앞선 기대일까?   
<유원정 기자>

서머캠프 단기선교, 오케스트라 찬양팀으로 봉사

우주공학자로 한국 우주공학 발전에도 도전 기대

신혜지 양(브롱스과학고 11학년)

유엔 개최 ‘디지털 글로브 브라이트 아이디어 대회’ 우승

“광대한 우주...하나님이 만드신 것 증명하고 싶어요!”

태평양법률협회(PJI 회장 브래

드 데이쿠스 변호사) 주최 동성결

혼 합헌에 대한 교회보호 긴급설명

회가 13일 오후 2시 나성순복음교

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진 동성결혼합법

화 결정에 따른 교회에 미칠 영향 

때문에 마련됐다. 

송정명 목사(미주복음방송 사

장)의 사회로 열린 설명회는 본 협

회 회장인 브래드 데이쿠스 변호사

가 강사로 나서 현 상황과 대처방

안에 대해 설명했다. 브래드 변호

사는 “이번에 내려진 연방대법원

의 결정은 절망적인 것이다. 당초 

예상은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지만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정상적인 결

혼을 하는 것과 동등한 선에서 결

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그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포괄적 판결”이라 설명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는 설명되어

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것은 동

성결혼 외에 수간과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아성애 

등 모든 성관계가 포함되어있다”

며, “이번 결정은 부부관계를 뛰어

넘어 개인의 성적인 욕구가 어떤 

것이든지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앞

으로 일부다처제는 물론 근친상간

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래드 회장은 앞으로 닥쳐올 일

들에 대해 “△기독교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세금공제혜택 박탈: 과

거 밥존스 대학에서 국제결혼자들

에 대한 입학불허정책으로 세금공

제혜택을 박탈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밥존스 대학의 교칙에 국제결

혼자 입학불허조항은 삭제됐다. 하

지만 아직도 학내에서 국제결혼자

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분위기가 

있어 현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받

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

교학교에 대해 반동성애정책이 유

지될 경우 세금공제혜택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2-3년 

내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체용하지 

않을 시 연방정부의 세금공제혜택 

박탈: 이 부분은 친동성애 그룹들

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목적중 

하나다. △자녀입양 시 선택권이 

자녀에게 있었던 것을 부모에게 전

환: 입양시 자녀들의 선택권이 우

선시 되던 것들이 부모선택권으로 

전환이 된다. △공립학교의 영향력 

강화: 서부에서 동부까지 공립학

교 내 친동성애 교사들의 권위가 

강화됐다. 이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브래드 회장은 “아직 연방대법

원 판결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본

격적으로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첫 번째 타깃

은 기독교학교다. 학교들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박탈 등의 수단을 사

용하게 되며, 교회와 목회자는 가

장 마지막에 손을 쓰게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교회

법(바이로)과 내규에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새로운 교회법은 주정부에 신고해

야 하며 미국이 영어권국가인 만큼 

교회법과 내규 등은 영문으로 작성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크리스천업체인 꽃집이나 

케익하우스 등 업체에서 동성이벤

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사업장내 정관에 동성애자들의 요

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

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생활 보

호법 양식(Privacy Opt-Out 

Form)을 만들어서 학교당국에 제

출하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

동성애(동성애, 성전환 등)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도서실에서 자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브래드 회장은 “교회와 사업장, 

그리고 학생이 신앙적 양심에 따른 

반동성애적 행동에 대해 불이익에 

대한 위협이 올 때 언제든지 PJI에 

연락하면 법적인 서비스를 무상으

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13)284-4204/주성철 

목사, (714)640-7471
<박준호 기자>

반동성정책 안전위해 정관개정 시급
태평양법률협회, 교회보호 긴급설명회

태평양법률협회(PJI) 주최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교회보호 긴급설명회에서 PJI 회장 브래드 데이쿠

스 변호사가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